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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iveamidsthighwavesofnationalism.Butnowdaysmuchself-interested
andunfairrespectsofthenationalism canbefoundovertheworldratherthan
resonableorpromisingrespectsofit.
Since16 century,almostevery politicalstructures ofmodern world have

consisted ofnational-states.Human beings havehad theobjectofpolitical
loyaltythroughoutallperiodsofhistory,andconverseditintonation-statein
modern period.Thisphenomenon madethepresentagecalled theperiod of
nationalism.
Externallythenationalism,however,hasneverbeenadvocatedbymostnations.
Onthecontrary,theInternationalism orCosmopolitanism isbeingclaimed.
Butmostnationsarecontrolledbythenationalisticinterest.Soitisobvious

thattheyaresimplythesectsofnationalism.
Inthissituationitisaanachronisticattitudetoregardthenationalism asan

oldfashionedthinking.Therefore,itismostimportanttaskthatascitizenof
modernworldwemustovercomethisnationalism successfully.
IthinkthatweneedtofindtheKoreannationalism ofdemocracyunderlying

thethoughtofDong-hak.Itistheorthodoxthoughtofourownforthesetask
andpresenttheview oflifenewly.



ThethoughtandmovementofDong-hakisnotprescribedasoneofreligious
faith movementforthe simple mission on the basic nature orone ofthe
revolutionarymovementtemporarilyforthesocialreformation.
Rather,itis shown thatpeopleunderstand thesystematic expression for

self-consciousness and coming to their senses for the neglected and the
disregardedultimately with democraticnature,thatistosay,thedemocratic
movementinKoreannationalism.
Consequently,this study was investigated into four items and detailed

researchcontentsareasfollows:
Fist,this study shows thatwe found outthe historicalbackground of

Dong-hakforapproaching in theaspectsofKorean nationalism includedthe
thoughtofDonk-hak.
Second,Throughthisstudy,weilluminatedthekoreannationalism aboutthe

humanrespect,humanequality,women'sesteem connectedwiththedignityof
maninthedemocraticprinciplesaddedtothisbasicone.
Third,this study was found outthe process ofdevelopmentin Korean

nationalism afterthefoundationofDong-hak'sthought.
Fourth,thisstudy wasfound outwhatthethoughtofDong-hak had an

influenceonthehistoricalvalueandmeaning.
This study was done by the literature to achieve this purpose,and the

materialsweresearched through books,papers,publicationsissued by many
scholars.
Inconcretebrief,weinquiredintobackgroundofformationinthetimeand

thoughton Dong-hak before we found and ,the basic
thoughts ofDong-hak,which mean changing God-centered and God-based
thoughtinthepastintoHuman-centeredandhuman-basedthought.Theyare
thebasicthoughtsofDong-hakwhichgiverelieftothepeoplefrom allkinds
ofdiseasecomponentsinsociety,andtheycontaintheinnovationalthoughtto
makeitthebetter,torelievepeoplethroughprotectingthenationandtolivein
peace.
Therefore,thedemocraticthoughtofhumanism underlyingthebasicthought

ofDong-hakisthebestHumanism knownas�manisHanulim�meaningthe
equalitybetweenpeopleandHanulim.Thisisthedeclarationofhumanrights



implicated themostmodernized principlein democracy with thenon-classed
principle,which meansnooneelsecan beinfringed allthebasicrightsto
desirehumanequality,dignity,subjectivityandfreedom.
Inaddition,thisencourageddespisedwomentobesetfree,humanizedand

respectedandgavethem thedevelopmentandroleintheirnew life,sothey
haddecisiveopportunitytorealizetheirself-consciousnessassumingthepursuit
offreedom and happiness by themselves.The admonishmentdisplays the
importanceofpersonalityinschools,families,societies.
Dong-hakwiththeequalthoughtofdemocracyplayedapioneerroleinthe

democratic society through a lotofdemocratic activity by severalreform
movementandnew culturalone.Andwecaninquireintothesuggestivepoint
affectingthecurrentactivitybydemocraticthoughtofDong-hak.
First,itneeds the conviction in the importance ofhumanization and the

democratization inthemethodofguidanceasthesubjectoflife.
Second, ,Dong-hak was put emphasis on equality

thoughtofallthe people,which denied allthe discrimination and meant
everybodycanbe ;Andonaccountoftherespectinwomenanda
children,wecansayitpresentsthedirectionthatanew viewpointofwomen
and a children's personality can develop today's democratic system more
maturely.
Third,Dong-hakbringsforththeimportanceofsocialvalueinsocietyliving

togetherwith them forthepeoplecalledthesubjectoflife,along with the
establishmentoflifelongdemocraticsystem thattheexperienceoflifeisjust
thedemocrati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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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는 民族主義의 時代라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肯
定的이고 發展的인 형태보다 오히려 否定的이고 利己的인 형태들이 더 많이,더 자
주 發見되고 있다.
現代의 주된 政治體制는 民族主義이다.人類는 어느 시대에나 정치적 忠誠의 대

상(政治共同體)을 가지게 마련이며 근대이후에는 政治的 忠誠이 民族國家에로 향하
여 왔다.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에까지 이어져 현대를 민족주의의 시대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외부적으로는 民族主義를 표방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國

際主義나 世界主義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스스로를 민족주의의 예외자로
생각하며 민족주의를 반세계주의․반제국주의로 착각,人類平和의 가장 큰 해악인
것처럼 표현하곤 한다.결국 오늘에 와서 民族主義를 지나간 시대의 思想으로 착각
하는 것은 엄청난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
는 우리에게 민족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가장 重要한 課題이다.
이러한 現實에서 볼 때,이러한 課題를 풀기 위하여 우리의 어제에서 그 敎訓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이에 그 대안으로서 서양의 民主主義
的 思想이나 觀念 못지 않게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순수한 正統思想이면서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한 現代的 意味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사상이며 人間觀인 東學思想을
겨냥하게 된다.동학사상은 이미 여러 학자들을 통하여 그 사상의 인류사적 의의나
그 탁월한 民主主義 思想의 발현임이 밝혀져 왔었다.한 예로서 趙芝薰은 동학사상
의 원천을 단군신화에서 찾고 그 중「人乃天」의 인간중심주의와 지상천국의 현실
주의는 민족적인 主體思想 및 민주주의 생활관념과 결부되어 많은 전근대적 要素
를 지니면서도 전형적인 韓國思想,첨단적 近代思想으로 계승 발전될 계기를 지녔
으며,東學革命은 그것이 민족개화운동이었다는 점과 민족주체의식에 의거하였다는
점에서 그 思想的 價値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이제는 동학을 종교적 측면에서 국한하지 않고 政治



的,社會的 나아가 思想的인 면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켜 동학을 연구해야 할 당위
를 새롭게 認識하게 된다.
특히,동학사상이 제시하고 있는 人間本位의 思想觀은 서구의 어느 思想 못지 않

게 앞선 사상적 지평이며,인류세계에 이해시킬 우리 고유의 民族思想이고 또한 인
류 보편의 民主主義 理念의 근간이라 함이 조금도 손색이 없다하겠다.그러므로 한
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 價値觀의 定立에 있어서는 동학에서 나타난 人間性
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價値體系를 넓혀가야 할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민족을 위한 사상적 가치체계의 形成과 確
立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굳건히 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인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目的이며 最高價値의 지향이라 생각한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민족주의와
동학이 이루고자 했던 사상적 核心內容과 가치관의 형성은 결국 인간의 尊嚴性과
平等의 문제로 귀결되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학사상의 기저에 내재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

엄성과 平等性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서술하였다.첫째,동학운동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고,둘째,이러한 동학운동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히며 셋째,동학운동에서 나타난 한국민족주의 실체와
내용을 분석하여 그 問題點의 제기와 해결책을 모색하며 넷째,동학운동의 歷史的
意義와 價値를 오늘날 세계사적 흐름에서 考察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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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半萬年의 역사를 이어오는 과정 속에 민족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민족의 獨自文化를 보존․발전시켜 왔다.그것은 외래사상과 문화에 침식당하지 아
니하고 오히려 外來文化를 포용․극복하여 온 결과이다.반만년의 역사 속에 민족
고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외래문화를 韓國化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민족의 고유사상이 우리의 環境과 風土 속에서 韓國民族主義의 핵심

사상으로 형성된 것이다.그러나 지금의 연구는 한국민족주의의 사상적 측면이 대
단히 미약하다.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동학운동에 나타난 한국민족주의의 分析에
대한 연구 역시 소수의 학자에게 한정되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의하였으며 先行硏究된 서적이나 논문,천도교단
의 발행책자 등 선행연구물을 자료로 하여 동학의 사상 속에 내재된 民族的 價値
體系를 분석하였다.그러나 본 연구자가 살펴본 바로는 동학의 근본사상에 관한 선
행연구는 많이 있으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民族主義와 主體性,그
리고 근대사상에 관한 대상으로서 역사적․철학적․종교적․사회학적인 접근이 많
았으나 동학사상과 한국민족주의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여 동학운동이 곧 韓國民
族主義的 思想運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와 시대적,社會的
거리가 주어지고 있다.그러나 동학운동에서 나타난 한국민족주의를 파악하기 위해
서 동학사상에서 역점을 두었던 인간 존엄성의 가치와 평등성에 시각을 모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학운동에서 나타난 인간의 尊嚴性과 平等性이라는 기본개념

에 접근하여 한국적 민족주의를 논의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차례로 구성하였다.
第1章에서는 글의 趣旨와 目的,第2章에서는 東學運動의 發生과 發展過程을 서술하
였고,第3章에서는 東學運動에 내재된 人間의 尊嚴性과 平等性에 접근하기 위한 侍
天主․人乃天사상,인간존중․인간평등․여성존중․아동존중 사상,開闢․輔國安民
사상,誠․敬․信,등을 考察한다.
第4章에서는 東學思想과 民族主義에서는 東學思想의 형성과정과 정치사상 그리

고 東學思想에 나타난 民族主義的 정치이념에 대한 현실 및 전망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第5章에서는 東學運動의 性格과 歷史的 意義를 오늘날 世界史的 흐름에서 考察

하고.
第6章에서는 要約 및 結論을 다룬다.
본 연구에서의 입장은 동학이 하나의 宗敎나 哲學思想 또는 民衆運動과 政治運

動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社會史的 次元에서 접근하기 위해 民族的 槪念을 文
化的․社會的 기능의 작용이라는 廣義한 觀點으로 보고,사상적 현상은 생활현상이
며 바로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한 관점이다.그리고 동학운동에서 나타난 韓國
民族主義는 思想만으로 그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고 오히려 가정,사회,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와 상호 관련 지우며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
에서 보는 것이다.이렇게 동학운동을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이해하면 동학운동이
宗敎運動,思想運動,社會改革運動이면서 바로 한국인의 민족주의로서 해석이 가능



한 것이다.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동학운동을 하나의 歷史的 사건으로 국한하지
않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바람직
한 人間變化 기능으로 理解하려는 槪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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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대대대내내내․․․외외외적적적 요요요인인인

동학이 몰락양반 후손인 수운 최제우(1824～64)에 의하여 1860년 4월 5일 창도된
歷史的 背景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논문의 실마리를 풀어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1860년은 국내외에 걸친 강한 외세의 도전 속에서 민족적 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던
시기였다.그런 의미에서 동학은 제반 국내의 봉건적인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구미
등 외세 침략에 대한 불만의 산물이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대처하는 과정에서
發生하였다.
그 발생의 요인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대외적인 기인으로서는 첫째 19세기

이후 서세동점의 민족적 위협 속에서 국가보위의식의 팽배와 국난극복의 민족구원
사상,둘째 서학(=천주교)의 도전을 민족적 주체․자립의식으로 응전하려는 자세의
확실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내적 기인으로서는 첫째 18세기 이후 변질된 조선왕조 양반사회의 제반 봉건

적 정치상황의 모순,둘째 국가에의 납세제도인 삼정의 문란,셋째 전통적인 儒
敎․佛敎․道敎 등의 종교와 외래사상의 여러 가지 폐단에 따른 지도이념의 난맥,
그리고 퇴색과 민중 향방의 혼돈,넷째 實學思想에서의 現實批判과 改革思想 및 變
革思想에 영향받은 피지배 민중의 수준높은 의식의 향상과 자각도 등에서 찾아보
아야 할 것 같다.
대외적 요인으로서 西洋의 힘이 동쪽을 억압하려는 움직임이 여실하다는 사실을

水雲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경신년(1860)에 전해온 세상의 얘기는 요망무쌍한 서양의 적이 중국을 범하려 왔
다 ……”1)
이 글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고「論學文」에서는 서양의 세

1)『龍潭遺詞』,「勸學歌」



력이 중국을 괴멸시키고 조선에 위협을 가해 오는 구미의 침략적 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위기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西洋勢力의 東漸的 위협은 결국 1860년 영․불 연합군의 북경침입을 단

행시켰다.일본 역시 1854년에 미국․영국 등에 의하여 침략적인 개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여져 조야를 불안케 하였다.거
의 매년 이양선의 출몰이나 무시로 도전받는 통상교섭의 강요,이런 제반 위해적
요소가 국내의 內修外攘의 보국안민적 관심을 높였다.그러므로 그 당시 구미의 압
력에 대항하여 조선의 부국안민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백성 -민중을 편안케 하는 민족적 유토피아를 위하

여 동학이 성립,제시된 것이다.水雲은 동학은 사실상 무기나 서양기술 등의 물질
을 제작하는 저력-원동력으로서의 정신사적인 핵심요소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본다.
그것이 기독교-천주교였는데 구미의 西勢東漸的인 침략을 저지 단절시키기 위해

서는 천주교보다 우세한 종교로 대항,압도해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
였다.동학이 기독교-천주교보다 우세한 요소로「高宗實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
이 “천주교는 陰이고 동학은 陽이다.그러므로 양이 음을 제압한다2)”고 믿었다.따
라서 당시 민간에 유포되어 있던 동학의 전통적인 음양의 용법이 결국 양학-천주
교를 제압할 수 있다는 일반론으로 굳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왜 천주교와 동
학이 음과 양으로 규정되었는가 하는 실증적 논리는 상세치 않으나 김평목은 “조
선은 양에서 義를 중요시 여기고 서양은 음에서 利를 중요시한다.”고 하였으니 이
와 같은 논리구성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돈화도 천도교는 유․불․선 등과 함께 天道의 일부임에 대한 설명을 전개하

면서 동학은 본원적․총체적인 인식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3)구미를 격퇴
하는 방법은 화력공격이나 무장한 군사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산중에 제단을 설
치하고 주문․검가를 연창하면서 나무칼로 검무를 추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보국
안민의 방법과 묵도․주문․검무 등에 의한 동학 특유의 종교적 정신적인 기백에
서 굳히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대외적 위기상황 속에서 경계심과 우려가 민심
을 흉흉하게 하고 방황과 혼미를 거듭케 하였다.

2)「高宗實錄」,高宗 1年 2月 29日,“……而洋學陰也,東學陽也,欲以陽第陰”
3)「天道敎創建史」,1933,제 1편,pp.20～24.



222...정정정치치치․․․경경경제제제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조선왕조의 정치는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노론의 전제화로 변칙 운영되어 19세기
로 왔다.여기서 외척세도 중심체제로 변질됨으로써 과거제도의 모순,매관매직의
악순환,법도와 기강의 문란 등이 정치적 혼미를 거듭케 하였다.과거제의 폐단은
조선 후기사회의 기강과 법도를 문란케 하였으며 空名帖의 무제한적 발매나 원납
전의 결과로 나타난 품직․수령직의 제수같은 부조리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재정적
궁핍에 허덕이게 하였다.
借啣 벼슬이라는 특수케이스가 있었는데 고종시대에 더욱 유행하였고 그보다 앞

선 철종 말년에는 벼슬의 매매행위가 더욱 만연하였다4).
암행어사의 파견은 이 피해를 근원적으로 다스리기 위함이었으나 부정부패가 근

절되지 못하였다.거기에 고리대업의 성행은 궁극적으로 민중(백성)들을 위협하고
생활을 곤경으로 몰아 넣었다.다산 정약용이「牧民心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령․향리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부정부패․비리행위는 제아무리 근절책을 시행
한다 해도 부정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5).
그러므로 일반 민중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 모순과 비리 속에서 정부부재 현상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정치적 비리 속에서 인간성의 회복이 이렇게 억압되는 정치상황을 일반 민

중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 새로운 정치질서와 생존의 체계적인 운수의 전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었다고 보겠다.정치적 부조리나 부패적인 정치상황은
이제 신풍의 기대 속에 가득차 있었던 것이다.水雲의 동학 태동은 어떻게 보면 시
기 적절한 출현이며 그 형성이 아닐 수 없었다.시기 적절한 형성이 곧 동학이라는
민족종교와 인류구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개연성있게 발생하였다고 본다.
또한,조선왕조의 개창을 추진한 신진 관료들은 1391년(고려,공양왕 3년)부터

과전법이라는 土地改革을 단행하였다.이 토지개력은 고려 말기의 봉건적 대농장들
을 몰수하고 고려시대의 토지문서들을 소각하는 한편,이성계를 추종하는 신진 관
료들을 중심으로 科田․軍田․功臣田․別賜田 등의 이름으로 토지를 재분배하였다.

4)「哲宗實錄」,철종 8년 5月,己巳條.
5)「牧民心書」,卷4,吏典 6條,東夷條.



이 재분배된 토지에는 이른바 ‘竝作半收’라는 소작료율 50%의 지주제도 시행을 엄
금하고,부득이 타인에게 경작시킬 경우에도 生産物의 10%만 조를 징수하게 되었
다.또한 이 토지개혁은 토지 겸병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를 禁止하
였다.
과전법의 이러한 조치는 비록 ‘병작반수’는 금하였다 할지라도 ‘차경은 허용되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소작료가 생산물의 10%로부터 50%로 증가하여
‘병작반수’가 일반화할 소지를 남긴 것이었다.실제로 과전법 실시 도중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관행으로서 ‘병작반수’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조선왕조 정부는
1406년(태종 6년)토지 없는 백성이나 빈농의 구휼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작반
수’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朝鮮王朝 정부는 1424년(세종 6년)에 사적 토지매매를 허

용하는 칙령을 내렸으며,이를 전환점으로 土地私有制가 공식적으로 성립되어 급진
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과전법이 토지사유제도의 발전 대세에 밀려 붕괴 위
기에 직면하자,세조는 1466년(세조 12년)과전법을 직접으로 개정했고,성종은
1470년(성종 1년)직전법을 다시 수정했으나,모두 실패하여 과전법체제는 15세기
말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과전법이 무너짐에 따라 이제까지 예외적인 것으로 허용되어 존재하던 ‘병작반

수’가 모든 ‘차경’에 적용됨으로써 15세기 말에 ‘병작’이라는 제도로 전근대적․봉건
적 지주제도가 확립된 것이었다.지주제도가 한번 확립되자 토지 겸병의 진전과 함
께 ‘병작’이라는 이름의 전근대적 지주제도는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나가고,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는 ‘賭地라는 새로운 종류의 지주제도까지 발생하여 조선왕
조의 普遍的인 土地制度로 전개되었다.6)

333...사사사회회회․․․제제제도도도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권력을 장악한 19세기 초의 양반세도가들은 정치 외에 경
제적인 富까지도 장악할 심산에서 착취행각을 일삼았다.그 궁극적인 피해가 농민

6)愼鏞廈,『東學農民改革運動의 社會史』(서울:知識産業社,2005),pp.262～263.



대중에게 파급되었음을 두 말할 나위도 없다.양반들은 축제수단으로 첫째 떠오른
것은 고리대라는 착취수단이었다.이 당시 채권에 관한 소송이 양민 사이에 성행하
였던 이유도 고리대에 의한 민중들의 피해가 컸음을 시사하는 것이다.7)
더욱이 三丁 가운데 田丁의 문란은 더욱 극심하였다.본래 20년마다 실시하던 양

전이 철종 때는 그 이전부터 130여 년이나 중단되어 전지의 경제의식마저 혼돈 속
에 있었다.
지역적으로 곡창 호남이 더욱 자심하여8)“민생이 도탄에서 허덕이기에 비록 어

떤 좋은 계책이 있어도 수습할 수 없었다”9)는 말이 그 대책의 제시와 함께 정부
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공공연히 나올 정도였다.
설상가상으로 기근과 질병 등이 겹쳐 기우제나 주술적 기원행위가 성행하였다.

이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곧 광제창생의 동학사상을 절실하게 하였다.따라서 이
어려운 상태는 더욱 민족적 내부갈등의 위협을 받았으며 천재지변,괴질 등은 귀신
신앙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다는 악성 유언비어 난무할 정도였다.또한 초적․화적
등 도적이 빈발하며 요언 괴서사건 등이 발생하여 민심은 동요와 침체상태에서 맴
돌고 있었다.이런 시기에 홍경래의 반란(1811),화성의 掛凶書 사건(1819)10),철종
때의 임술민란 등이 계속 일어나 어지러운 사회를 더욱 혼미케 하였다.
이런 국내외적 위기상황 가운데 시세동점적인 물리적 침투는 민심을 동요케 하

고 방황과 혼란만을 거듭게 만들고 말았다.수운의 대외관,특히 일본관에 관하여
서는 ‘왜적’이라고 지탄 매도하면서 “왜적을 하룻밤 사이에 소멸시킬 것”이라고 하
여 일본의 침략적인 자세를 자못 경계하였다.
이는 1876년의 불평등한 개항조약 체결 이전의 일이었으나 그는 민족적 위기의

극복-극난극복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적 지주제도가 성립된 朝鮮王朝 初期 지주제도에서는 社會身分과 政治的 권력

그리고 경제적 부는 대체로 일치되어 統合되어 있었다.즉 양반 신분은 특권 관료
임과 동시에 지주였다.그리고 자작농은 良人신분이면서 軍役의 의무를 지고 있었

7)『備邊司膽錄』,哲宗 3年 5月 14日條.
8)上揭書,哲宗 10年 5月 17日條.
9)上揭書,哲宗 11年 2月 7日條.
10)上揭書,純祖 19年 7月 戊寊條.



으며,소작인은 양반 주인의 외거노비로서 자기 주인의 토지를 소작하는 예속적 노
비가 大部分이었다.
그러나 지주제도가 널리 확산되어 전개됨에 따라 17세기부터 이러한 일치관계는

깨졌다.특히 19세기 초엽에 들어서면서 사회 각 부분의 사회학적 지위 불일치가
널리 一般化되었다.
19세기 초엽에는 사회신분제와 신분제의 폐쇄성이 현저히 해체되어,이제는 지주

계층이 반드시 양반 신분이어야 한다는 身分的 規制는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양인 신분의 농민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경로로 부를 축적한 소수의 성공
한 양인 농민들은 ‘良人地主’가 되었다.반면에 지주제도의 전개에 따라 다수의 양
인 소작농들은 지주로부터 신분적 규제는 받지 않았으며,양인 신분으로서 자유로
운 소작인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극소수이지만 지방의 양반 신분 후손들 가운데서도 經

濟的으로 완전히 몰락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소작농으로 되어 신분은 양반이면서
도 계급은 소작농이 됨으로써 신분과 계급이 완전히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
나게 되었다.
가장 큰 변동은 노비 신분의 소작농에서 나타났다.1801년 공노비의 혁파는 노비

제도와 신분제도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朝鮮王朝 정부가 공노비를 해방시켜
양인 신분을 만들어서 재정 수입이라도 증가시키려는 改革 政策이었는데,이것은
사노비제도의 해체도 한층 촉진하게 되었다.19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신분제도
해체의 진전에 따라 사노비 가운데 외거노비 신분의 소작인도 자기의 주인에게 신
공으로 佈 2필을 납부할 의무를 가질 뿐,소작지 경작에 대한 신분적 규제를 별로
받지 않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사노비 신분의 소작인이 자기의 지주를 선택하여
신분상의 자기 주인이 아닌 타인의 토지를 借耕하는 일이 많게 되었으며,소작인이
한 지주의 토지에서 다른 지주의 토지로 소작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경우에는 사노비 신분의 소작인에 대한 지주의 신분적 강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또한 이 시기에는 소수지만 사노비 출신으로서 근검 절약하여 부를
축적해서 자작농이 되는 경우도 出現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엽의 지주제도에서는 사회신분과 사회계급은 일치되지 않게

되었다.농촌사회에서는 양반․중인․양인․천인(노비)의 신분과 함께 지주․자작



농․자소작농․소작농의 계급이 중요한 분류 개념으로서 실제의 사회생활에 활용
되었다.
지주제도의 전개에 수반하여 農村社會의 계급적 분화는 급진전되어 18세기 말

19세기 초엽에는 소작농의 비율이 매우 높게 증가하였다.정약용은 자기시대 호남
지방의 계급 분화 상태에 대하여,농민 호구 가운데서 지주는 약 5%에 불과하고
자작농은 약 25%이며,소작농이 약 70%에 달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박지원도
충청도 면천군의 사례를 들면서 자작농은 농민 호구 2% 이내라고 기록하였다.農
村社會의 계급 분해가 18세기 말～19세기 초엽까지에 이미 크게 進展되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19세기 초엽의 농촌사회에서 신분과 계급은 확연히 분리되어,지주의 소작인에

대한 身分的 規制는 신분적 주인 지주의 자기 노비 소작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대체로 지배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으며,소작인과 농민의 사회적 지위는 현
저히 상승되어가다가 1894년의 東學農民革命運動과 甲午更張이 일어나게 되었다.11)
1894년 사회신분의 폐지는 지주제도의 社會史的․經濟史的 性格에도 직접 영향

을 미쳤다.1894년 갑오개혁 이후의 지주제도가 전근대적 또는 봉건적 지주제도인
가 근대 자본제적 지주제도인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기준으로서
① 잉여 생산물의 수취율과 수취 형식,② 사회신분적 강제의 유무,③ 소작료의
노동․현물․화폐 형태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잉여생산물의 수취율과 수취 형태에서 볼 때 조선왕조 말기 지주제도에서

생산물의 50% 및 그에 접근하는 고율 소작료는 재론의 여지없이 잉여 생산물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며,때로는 소작인의 ‘必要 生産物’까지 침식
하는 것으로서,지주가 소작인으로부터(농업 자본가나 이윤의 중간 개입 없이)직
접 수취한 것이었다.이점에서 朝鮮王朝 末期 지주제도의 소작료는 근대 자본제 지
대나 이윤의 일부가 아니라 전근대적 지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社會身分的 强
制’요소만 갖추어지면 봉건적 지대로 범주화할 수 있는 性格을 가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소작료가 ‘사회신분적 강제’에 의하여 징수되었는가 ‘경제적 강제’에 의하여

11)愼鏞廈,『東學農民改革運動의 社會史』(서울:知識産業社,2005),pp.272～274.



징수되었는가를 보면,조선왕조 말기 지주제도에서는 사회 신분적 강제 그 자체는
대체로 소멸되고 그 ‘유제’가 남았으며,經濟的 强制가 더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1894년의 사회신분제 폐지와 사노비 해방 이후에는 지주제도에서
사회신분적 강제는 철폐되고 그 “유제‘만 남았다.따라서 ‘사회신분적 강제’철폐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는 지주제도에서 지주․소작인 사이 사회관계의 전근대성 또는
봉건성은 일단 制度的으로 해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朝鮮王朝 末期 지주제도에서 소작료의 형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물소

작료가 대부분이었으며,화폐소작료의 지대 범주가 전근대적 범주의 것이었음을 보
강하여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기준에서 비추어 볼 때 얻어지는 잠정적 결론은 1894년 이후의 지

주제도는 ‘社會身分的 强制’의 해체로 말미암아 순수한 전근대적 봉건적 지주제도
로 볼 수 없고,그렇다고 근대 자본제적 해체과정에 있을 때 사회신분제도 폐지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나타난 것이다.바로 前近代的 封建的 地主制度에서 近代的 地主
制度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지주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구태여 이름을 붙
이자면 半封建的 地主制度라고 부룰 수 있을 것이다.12)

444...사사사상상상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조선왕조의 유교 -성리학은 禮나 仁,義로 표상되었으나 19세기에 와서는 실학
사상의 강한 도전을 받았다.따라서 지도층만을 위한 인식체계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 시기의 유교의 정치적 사회적 기능은 사회변천에 대응할 수 없는 무력감에 몰
입되고 말았다.그런 속에서도 문장이나 예론적 측면에만 편도되어 경세의 학문이
나 이사의 구실은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이다.이 같은 기능상실증에 빠진 유교가
18세기경 일부 선각 지식층에 의하여 비판을 받았다.실학파의 학자들이 정계에서
소외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비록 정치에 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수운의 역사의식을 자극시키는 데 있어서는 실학 -동학의
연결성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유교의 타락은 양반사회의 지도이념이나 생활규범으로부터 유리됨으로써 잔반한

12)愼鏞廈,『東學農民改革運動의 社會史』(서울:知識産業社,2005),pp.274～275.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일반 민중이 서원에 난립,혼란
을 야기시켰던 사실은 곧 양반사회에의 도전을 시사하는 좋은 예증이었다.그들이
도적이 되거나 민란의 주역이 되었음은 불가피한 현실적 사실의 결과였다.
조선왕조는 억불숭유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교가 종교적 기능을 발휘하였다.사망

후의 기원이나 질병을 고치는 등 불교행사를 통하여 이러한 신앙이 민중 사이에
전승되어 왔다.그러나 19세기에 와서 불교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사찰은 재․불공․기복․위안처 등의 의식이나 기피의 장소로 둔갑되기도
하였다.주요 사찰유지는 정부의 비호까지 받았던 일이 있었지만 자체수익으로 인
해 懲索의 대상이 되는 일도 있었다.
도교사상은 노장사상의 한국적 재현으로 은둔사상과 연결,높은 선비들의 피난․

담소처로 이용되기도 하여 역시 思想의 부재현상을 일으켰고 그나마도 일반 민중
에게는 안주할 수 있는 신앙적 제공처가 될 수 없었다.13)그러나 이것이 토속신앙
과 연결되어 주술적 민간신앙으로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사상이나 풍조가 水
雲의 동학을 농민 속으로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데 크게 활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
다.
朝鮮封建體制의 이데올로기적 중심이었던 유교-성리학의 태내에서 실학이 이단

사상으로서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발전하고 이 유교-성리학을 내부에서부터
신랄하게 비판하며 대두하여온 것인데 水雲은 이 實學思想의 現實改革-革新理念을
동학의 이상으로 계승 발전시켰던 것이다.水雲의 개벽사상은 곧 실학에서의 현실
비판,개혁의 의지와 신념을 발전시켜 민중 위주의 이상사회 건설로 연결시키고자
한 것이다.지상낙원-복지국가 건설의 표방이 여기서 유래 전승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鄭鑑錄」에 보이는 유언비어성 사실이 유포되고 있었음을 생각해 보아

야 할 것이다.심지어 함경도 감영에서는 문첩에 올려 전파했을 정도로 그 영향력
은 심각했었던 것 같다.황당무계한 것으로 무시되는 일이 일쑤인「정감록」이 이
상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시 사상의 혼란부재를 느낄 수 있고 사회불안
의 심각성을 입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

13)李能和,『韓國道敎史』,第26章.



거기에 기독교-천주교의 유행은 지배층에까지 침식하였고 위기의식의 조장의 큰
원인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이것은 종교사상뿐 아니라 서양의 물리적 도전도 강
력히 시사하고 있어 온 민중은 사상적 위기 속에서 전전긍긍할 정도였다.
즉,水雲의 동학 발생은 이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분위기가 성숙할대로 성

숙된 오묘한 지경에 놓여 있었다.불우한 처지에서 새로운 민족구원을 염원하던 水
雲에게는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시의에 맞아 ‘운수’의 실현과 ‘개벽’의
전개가 눈앞에 닥쳐온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다.14)

제제제 222절절절 동동동학학학의의의 발발발생생생과과과 발발발전전전

111...발발발생생생배배배경경경

동학이 創道되는 19세기 중엽은 대외적으로는 帝國主義가 强化되는 시기였고,대
내적으로는 조선사회의 부패로 인한 사회제도전반의 붕괴가 시작되는 時代였다.우
선 대외적 배경을 보면 19새기 초부터 아시아의 상당국가들이 유럽국가들의 식민
지가 되고 있었으나 極東의 나라들에서는 西洋에 대한 인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아직까지도 中華라는 전래의 동양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다.그러나 1840년
의 아편전쟁 이후 사정은 달라졌다.특히 중국의 敗北를 지켜본 조선의 입장은 檀
君以來의 最大의 충격과 驚愕을 불러 일으켰다.15)이어서 벌어진 중국의 太平天國
의 亂과 엘로우 사건으로 인한 英․佛軍의 北京占領은16)朝鮮民衆에게 우상의 붕
괴였으며 곧이어 중원을 점령한 양괴가 그 무력의 여세를 휘몰아 해동의 조선에까
지 쳐들어 온다는 풍문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그리고 조선에도 거의 해마다 이양선
이 출몰하여 통상을 강요당하고 있는 등 그 대책이 절실해졌다.
대내적 배경으로는 23대 순조 때부터 25대 철종 때까지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14)柳炳德,『東學․天道敎』(서울:敎文社,1993)pp.79～85.
15)金容沃,“새야새야 向我에 숨은 뜻은”,『新東亞』,90.6月號.
16)마침 이때 朝鮮의 使臣이 이 모습을 보고와 朝廷에 보고하니 그 衝擊은 극에 달했었다.
특히 中國의 皇帝가 滿洲로 도망가는 모습에서 朝鮮人들의 中華主義의 崩壞는 旣定社會
化 되고 말았다.



극에 달해 온갖 부패가 자행되고17)있어 뜻있는 선비들을 자폭자엽하게 만들고 있
었으며 때를 이은 기근과 도적은 민생을 도탄으로 휘몰고 大多數를 유랑민화하고
말았다.
이 같은 民衆들은 당연히 메시아적인 구원자를 갈망하게되었고 당시 유행하던

정감록이나 홍경래의 난,잦은 민란 등이 그들의 희망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18)
이런 배경 속에서 西洋의 음을 東洋의 양으로 제압하려는 조선 지배층의 思考와

실정과 社會構造的 부패에서 벗어나려는 民衆의 사고가 새로운 사고를 탄생시킨
것이다.

222...동동동학학학의의의 창창창도도도

민족주의와 宗敎는 원래 밀접한 관계에 있다.왜냐하면 진정한 민족운동에는 그
민족의 양심과 역량과 지혜가 총동원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따라서 民族主
義는 종교 또는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종교 또는 종교적인 것
을 바탕으로 삼지 안으면 生命을 걸고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동학의 창도 역시
종교가 출발이었다.19)
민중의 일인으로 태어난 水雲 최제우는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기 위해 두루 학
문을 접하면서 드디어 서학과 유학의 대결은 유학의 패배로 결정났다고 생각한다.
“유도,불도,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하고 탄식했다.그러나 서양의 침범은
어떻게든 막아내야 했다.
이러한 지상과제 밑에서 수운은 事必歸正한다는 천리를 믿고 至誠感天한다는 천

심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宗敎的 體驗을 하게 되는 것이다.

17)당시 사회상을 황현의 「매천야록」에 의하면 ‘10만냥이 있어야 과거급제하고 감사자리
하나에도 2만냥이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 안동김씨만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18)李鉉熙敎授는 東學 發生의 對內的 要因으로 첫째,18世紀 以後 변질된 朝鮮王朝 양반사
회의 제반 封建的 政治狀況의 矛盾,둘째,國家에의 納稅制度인 三政(田政,軍政,還政)
의 문란,셋째,傳統的인 儒敎,佛敎,道敎 등의 宗敎와 外來思想의 여러 가지 폐단에 따
른 지도이념의 난맥,그리고 사회적 퇴색과 민중향방의 혼돈,넷째,實學思想에서의 現
實批判과 改革思想 및 變革思想에 영향받은 被支配 民衆의 수준높은 意識의 向上과 自
覺을 들고 있다.이현희,『동학사상과 동학혁명』(청아출판사,1984),p.43.

19)盧泰久,『東學思想의 硏究』,行政論集,9輯 (京畿大行政學會,1987),pp.19-20.



水雲은 21세 때(1844년)부터 10년 간 세상을 주유천하하면서 구도생활을 하는데
이때 조선사회의 부패와 사회제도의 모순을 뼈저리게 느끼어 그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이때의 그의 心情을 용담유사의 안심가에 이렇게 읊었다.

“가련하다 가련하다
아국운수 가련하다
.......
전세임진 몇해던고
이백사십 아닐런가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
대보단에 맹서하고
한의 원수 갚아보세”

이렇듯 水雲은 조선의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위기를 상
기하여 민족의 장래에 대한 역사적 敎訓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水雲은 그의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오로지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뜻으로

돌리고 있다.이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절대적인 존재 곧 하느님에게 걸고 있다.
이러한 절대적인 경지에서 水雲은 드디어 어떤 결정적인 宗敎的 體驗을 하게 되었
다.20)

“天恩이 망극하야
경신사월 초오일에
글로어찌 기록하며
말로어찌 형언할까
만고없는 無極大道
여몽여각 득도로다”21)

20)崔東熙,“水雲의 基本思想과 그 狀況”,李鉉熙 엮음「東學思想과 東學革命」
21)龍潭淵源



이것은 水雲이 오랜 눈물겨운 노력 끝에 뜻밖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된 놀
라움과 기쁨을 읊은 대목이다.이러한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하고 그는 드디어 새로
운 종교를 내세우게 되었다.그는 그가 받은 놀라운 가르침을 하느님의 가르침(天
道)이라고 하여 성인이나 부처의 가르침과 굳이 구별하려고 했다.그리고 그가 받
은 것은 하느님의 가르침이지만 이것을 이 땅에서 펼 것이므로 東學이라고 하였
다.22)
이 같은 동학은 이후 7-8개월 동안 몇 차례의 종교체험을 더 치르면서 더욱 체

계적으로 다듬어져 지식층을 위한 순한문의『東經大典』과 민중을 위한 순한글의
『용담유사』로 완성되었다.23)
水雲은 동학을 기존의 儒․佛․仙 및 西學24)을 비판하면서 그 장점을 흡수하여

사회․경제․정신적 제조건을 감안하여 보다 차원 높은 政治思想을 탄생시킨 것이
다.25)

333...동동동학학학의의의 전전전파파파

최제우는 朝鮮王朝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여 못쓸 사람이 부귀하고 어진 사
람은 도리어 궁박하며,덕을 닦은 사람도 지벌(신분)과 가세를 보아 쓰고,양반들이
말하는 ‘군자’나 ‘도덕’은 모두 타락한 헛소리가 되었으며,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딴 마음을 가져 어디로 가야 할지 精神的 구원의 방향을 상실한 상태라고 개탄하
였다.이러한 상태에서 기존의 종교와 도인 유교․불교 등은 이미 운이 다하여 아
무런 생명력․生動力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이 세상은 요순의 정치와

22)盧泰久,水雲의 宗敎的 神秘的 體驗에 대해서는 많은 글들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특
히 天道敎의 古典인 李敦化,「天道敎創建史」,천도교중앙총부발행,1933.(景仁文化史,
영인본 발행,1973),1편,pp.11-17.

23)이 같은 사실은 『東京大典』에서는 漢文으로 ‘天主’라고 항상 쓰였고,『龍潭遺詞』에
서는 같은 뜻을 한글로 꼭 ‘하울님’이라고만 쓴 점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

24)水雲은 天主敎의 書籍을 읽고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고 한다.“西道는 몸에 氣化하
는 神이 있음을 가르치지 못하였으니 이는 진정으로 한울을 위하여 道가 아니요
다만 個人의 利益을 도모하는 헛된 것”

25)盧泰久,『韓國 民族主義의 政治理念 :東學과 太平天國 革命의 比較』 (새밭출판사,
1981),p.95.



공자․맹자의 학덕으로도 구제할 수 없는 극단의 타락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그는
탄식했다.
최제우는 11년 동안의 전국 유량을 통하여 백성들이 새로운 사회,새로운 질서,

새로운 학문,새로운 사상,새로운 종교,새로운 도덕,새로운 세상을 간절히 요구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觀察하였고,그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스스로 이를 절감하였
다.그리고 만일 기존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宗敎와 道德이 生命力을 잃고 백성들
의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최제우 자신이 백성들이 이 간절한 요구에 응하
여 보국안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道를 唱導하기로 결심하여 東學을 創造한 것이
다.
최제우는 그러나 거의 모든 새 宗敎의 창시자들이 그러한 것과 같이 그의 득도

에 대하여 ‘하느님’과 대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이룬 것이라고 神秘主
義的으로 설명하였다.26)
최제우의 동학은 기존의 도와 종교인 유교․불교․선(도)교의 원리들을 종합 지

양해서 새로운 道와 宗敎․思想을 창조한 것이었다.최제우가 여기서 말한 유학 가
운데에는 공자․맹자의 고전유하가 주자 등의 성리학뿐만 아니라,‘心學’이라고 별
칭으로 부르던 육상산,왕양명 등의 양명학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제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학의 일부 要素를 그의 사상 안에 포용하였다.

그는 이 점을 그의 東學이 書學과는 “운수인즉 같고 도인즉 한 가지로되 理인즉
다르다”27)고 스스로 설명하면서 인정하였다.
최제우는 앞서 중국을 멸망시켜가고 있는 서양의 막강한 힘을 인식하고 이를 두

려워하였다.그는 서양의 힘을 ① 도(서도)․학(천주교)․교(성학)등 서학의 힘과
② 무기․전쟁에서 보인 바와 같은 서양의 무력 등 두 개의 차원으로 보고 이 가
운데에서도 ‘서학의 힘’을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다.즉,최제우는 서
학이 서양이 가진 힘의 根源的 원천이며,서양의 무력도 궁극적으로 이에 기초하여
유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최제우는 이러한 서학의 힘이 서양의 무력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中國을 멸망시

킨 다음에 이어서 朝鮮에 침입하여 자기 조국인 조선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고

26)『道源記書』,동학사상자료집 제1권 p.166.
27)「論學文」,『東經大全』



심각한 危機意識을 절감하면서 ‘西學의 唱導者’보다 자신이 늦게 태어난 것을 한탄
하였다.
최제우는 그의 동학에 대하여 “우리 道는 지금에도 듣지 못하고 옛날에도 듣지

못하던 일이고 지금에도 견줄 수 없고 옛날에도 견줄 곳 없는 法”28)으로서 동서고
금의 최고최선의 새로운 도요,‘만고에 없는 無極大道’29)라고 자부심에 넘쳐 설명하
였다.
최제우는 동학을 창도한 뒤 약 1년 동안 동학의 理論化 작업을 추구했으며 1861

년(신유)에 들어서자「포덕문」을 지은 뒤 布德을 시작하였다.최제우의 동학 포교
가 성공하기 시작하자 그에 대한 비방과 중상도 비례하여 증가하였다.심지어 최제
우의 친척 가운데서도 그를 중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특히 최제우와 그의 동학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최제우가 西學=天主敎의 신
봉자이며 동학은 사실은 ‘서학’이라는 중상이었다.서학에 대결하기 위해 창도된 동
학을 서학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터무니없는 중상이었으나,동학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는 비교도들 사이에서 이 헛소문은 급속히 파급되어 최제우에게 커다란 타격
을 주었다.최제우가 그의 새로운 도를 ‘동학’이라고 설명해도 그것은 ‘서학’이라고
몰아붙이는 世上人心과 관헌의 핍박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지방에서 핍박이 가해졌음에도,최제우의 동학 포교는 날로 흥성하여 지방에 집

소를 설치하고 집소에 ‘집주’를 두어 ‘집주제’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왕조의 중앙조정에서는 경상도 일대에서 동학세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보

고를 받고 큰 위협을 느껴 1863년 12월에 선전관과 포졸을 경주에 파견해서 최제
우를 체포하여 대구감영에 투옥하였다.중앙조정은 1864년 2월 29일 참형을 결정하
고 대구감영에 집행하도록 지시하였다.이에 대구의 경상감영이 1864년 3월 10일
대구장대에서 최제우에게 참형을 집행하여 최제우는 40세의 나이로 그가 창시한
‘동학’에 순도하였다.30)
최제우의 순도 후에 동학은 최시형이 제2세 교주가 되어 포교하였다.조선왕조의

중앙조정은 최제우를 참형함으로써 동학을 사학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不法化하였

28)上揭書,‘曰吾道 今不聞古不聞之事 今不比古不比之法也.'
29)「龍潭歌」,『龍潭遺訶』
30)『도원기서』,제1권,pp.194～195.



다.지방에서도 지방관의 東學道에 대한 탄압은 극렬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인명까
지 살상하였다.조선왕조 정권은 이와 같이 잔혹하고 극렬하게 동학을 탄압하였지
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동학이 地下宗敎로 날로 퍼져나갔다.
동학의 어떠한 사상적 구조가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入道하고 싶을 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31)

동학이 처음 포덕된 것은 水雲이 종교적 체험을 한 1860년 이듬해 부터였다.

“만고없는 無極大道
여몽여각 받아내어
귀미용담 좋은풍경
安貧樂道 하다가서
불과일년 지낸후에
원처근처 어진선비
풍운같이 모여드니
낙지우낙 아닐런가”『龍潭遺詞』,道修詞)

뜻밖에도 동학은 布德하자마자 사람들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왔다.이것은 이
무렵의 우리 사회현실이 너무나 어수선하여 민중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
을 암시한다.32)
그러나 水雲은 실제로 布德 두 해 뒤인 1863년 2월 대구에서 처형됨으로써 이후

의 동학의 전수와 실천은 해월 최시형의 임무가 되었다.하나의 종교나 사상이 존
속되고 전파되려면 그 진실을 담아낼 조직이 필요하고 그 진실의 실천 속에서 자
기수정을 수없이 거쳐서 민중에 입증되는 것이다.옥에 갇힌 水雲을 구하러간 海月
이 변복하고 탈출을 종용할 때 水雲은 기다란 장죽 하나를 주고 海月을 내 보냈다

31)愼鏞廈,『東學農民改革運動의 社會史』(서울:知識産業社,2005),pp.69～74.
32)이때 서울에서는 7월에 전염병이 크게 나돌고 충청도와 함경도에서는 커다란 水災가 발
생했으며,9월에는 돈의문(서대문)에 임금을 거칠게 욕하는 방이 써붙혀져 두명의 포도
대장이 유배를 갔으며,凶年과 虐政으로 도적이 곳곳에서 橫行하였다.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건은 1860년 중국의 北京이 英․佛軍에 의해 함락된 사실이다.朝鮮民衆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었다.崔東熙,앞의 글.pp.114～115.



고 한다.그 장죽 속에서 나온 글이

燈明水上無嫌隙
柱似枯形力有餘
吾順受天命
汝高飛遠走
물위에 등불이 틈도 없이 밝았다.
기등은 죽어 썩어야 오히려
그 힘에 남음이 있으니
나는 순수히 하늘님의 명을 받겠노라
너는 높이 나르고 멀리 뛰어라!

이후 海月은 장장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피신행각하며 布德을 한다.이때에 동학
은 비로소 접제와 포제를 확립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海月 스스로 실천을 통한 사
상의 전수가 이루어지니 특히 海月의 민중적 삶이 韓國民族主義가 民衆主義를 志
向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完成했다고 할 수 있다.
水雲의 侍天主思想을 구체화시키어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事人如天의 생활

이 바로 그것이다.33)이같은 海月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갑자기 갑오년에
조선을 경천동지하는 東學革命이라는 民衆蜂起가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海月의 행적을 통해서 동학사항의 목적이 완수되는 것이니 천하분
란하고 民心淆薄하니 莫地所向之也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34)하니 백성이 편할
날이 없어 輔國安民의 計策이 필요하니 그것이 東學으로 創道된 것이다.

444...동동동학학학사사사상상상의의의 구구구성성성적적적 요요요소소소와와와 동동동학학학교교교단단단 조조조직직직

동학사상의 構成的 要素는 ① 至氣一元,② 천인합일사상,③ 侍天主사상,④ 守

33)海月의 行蹟은 곳곳에서 나타난다.베틀을 짜고 있는 徐氏의 며느리를 ‘한울림’이라고
가르치고 방문하는 客도 한울님이 오신다고 했으며 아이들을 때림은 天主를 때리는 것
이라고 했다.또한 그 위험한 피신행각 중에도 나무를 심고,새끼를 꼬았으며 이사를 할
때도 이용하던 세간을 모두 두고 떠나면서 세상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하면 이사처럼 편
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34)『龍潭淵源』



心正氣사상,⑤ 人是天사상,⑥ 평등사상,⑦ 후천개벽사상,⑧ 지상천국사상 등을
요소로 들어 거론한 일이 있다.
동학이 최제우의 순도 이후 불법교단으로서 조선왕조 정부의 극심한 탄압을 받

았음에도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동학의 社會思想的 요소가 무엇이었는가를
考察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동학의 민족주의와 반외세․반침략 사상이 農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고 볼 수 있다.동학은 앞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창도될 때부터 외세의 침략에 대
항하는 ‘輔國安民의 계’가운데 하나로서 창도되어 民族主義的 意識에 충만한 사상
이었다.‘동학’이라는 명칭에서 ‘동’은 ‘동양’의 뜻 이외에 ‘동국(朝鮮)’이라는 뜻을 가
지고 서학과 대결하여 명칭부터 ‘동국(조선)’의 ‘天道學’이라는 민족주의적 명칭을
가진 것이었다.
먼저 동학은 서양세력이 침입․침략할 것을 인식하고,서학을 서양세력의 동양과

조선 침략의 침병으로 인식하여 이를 막고자 하였다.이 측면은 위정척사 사상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동학은 서세를 위정척사 사상과 같이 주관주의
적으로 무조건 경멸하거나 奇技淫巧에 의존하는 금수와 같은 非倫理的이고 내면적
으로 허약한 세력이라고 깔보지 않았다.동학이 서세의 막강한 힘을 객관적이고 현
실주의적으로 觀察하면서 이를 극복하려한 것은 위정척사 사상의 서세에 대한 주
관적이고 비현실적 관찰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또한 청국에 대한 동학의 인식을 보면,과거 ‘병자호란’때 청의 침략과 朝鮮國王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한 삼전도에서의 굴욕을 상기하면서 “汗夷의 원수를 갚아
보세”35)라고 매우 강렬한 반청의식을 가사로 노래하였다.
일본에 대한 동학의 認識은 더욱 적대적이었으며,일본의 과거 침략에 대하여 매

우 강렬한 적개심을 나타내었다.동학의 창도자는 일본의 침략을 놓고 ‘개 같은 왜
적놈’이라고 매도했으며,일본이 임진왜란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또다시 침략의 기
회를 노리고 있어 경계해야 할 원수라고 강조하였다.36)
동학이 평야지대에서 본격적으로 포교되기 시작한 시기는 이미 개항 뒤 日本의

재침략이 본격적으로 자행되기 시작하고 있던 시기이니,동학의 이러한 강렬한 민

35)「安心歌」,『龍潭遺詞』
36) 上揭書.



족주의적 반일의식과 반침략 사상이 얼마나 강렬하게 愛國的 農民들의 마음을 사
로잡고 농민들 사이에서 환영받았을 것인가는 추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둘째로,동학이 지닌 독특한 이론구조의 평등사상이 하위 신분층인 농민의 마음

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느님을 하나씩 모시고 있는데,이 하느님은 신분․적

서․노주(奴主)․남녀․노소․빈부에 전혀 차별이 없이 모두 똑같은 지고지귀한 하
느님인 것이며,모든 사람들이 각각 바로 동일한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
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平等思想을 동학이 정립한 것이다.
예컨대 身分平等의 경우를 보면,양반도 그의 마음 안에 하나의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상민도,그리고 천민도 그의 마음 안에 똑같은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양반과 상민과 천민은 서로 완전히 平等한 것이라고 이론화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동학은 또한 조선왕조 사회에서 극심했던 男女差別에 대해서도 반대하여 男女平

等을 주장하였다.37)동학에 따르면,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마음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하느님’이며,더 나아가서 여성은 ‘하느님을 낳는 하느님’으로서 존귀하기 이
를 데 없는 것이다.
동학 제2세 교주 최시형은 또한 ‘어린이도 하느님’임을 강조하고,어린이를 때리

거나 차별하지 말 것을 說敎하였다.그는 內修道文을 지어 동학의 도가에서 부인들
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제시하면서 “어린 아이도 하느님을 모셨으니 아이를 치
는 게 곧 하느님을 치는게오니”38)어린이를 때리면서 기르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동학의 “도가에서 유아를 때림은 곧 천주를 때림이라 마땅히 삼갈지며39)라고
하여 어린이를 어른과 같이 平等하게 尊重할 것을 강조하였다.
동학의 이러한 평등사상은 당시 양반관료들의 극심한 억압과 차별 그리고 학대

밑에서 ‘平等을 목타게 구하던 양인신분층과 천인신분층의 농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셋째로,동학의 ‘사람은 곧 하느님이다(人是天)“고 하여 인간을 하느님과 동격으

37)『天道敎創建史』,제2편,p.36.
38)최시형,「內修道文」;愼鏞厦,「최시형의 ‘내칙’,‘내수도문’,‘유훈’」,『한국학보』,제
12집,1978,「새 자료소개」참조.

39)『東學史』,p.64.



로 보는 人是天 思想의 독특한 휴머니즘이 농민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고 볼 수 있다.
동학의 창도자인 최제우는 그의 侍天主思想에 따라 “사람이 곧 하느님이요,하느

님이 사람이라”40)고 설파하였다.동학의 제2세 교주 최시형은 최제우를 계승하여
“사람은 하느님이다.사람 섬기기를 하느님같이 하라(事人如天)”41)고 가르쳤다.최
시형은 또한 가르치기를 동학의 “도가에서 사람이 오거든 천주가 강림한다고 말하
라”42)고 하였다.
동학이 인간을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하느님 그 자체’라고 하여 하느님과 동격

으로 인간을 지고지귀한 존재로 정립해서 하느님같이 섬기게 한 것은 하위신분층
農民이 동학이 서학보다 더욱 우수한 사상과 宗敎라는 認識을 갖게 하였다고 보인
다.
넷째로,새로운 時代의 도래를 예고하는 동학의 후천개벽사상이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다.
최제우는 인류역사를 ‘선천’과 ‘후천’의 2단계로 나누어 설정하면서,이 두 단계는

모두 ‘개벽’으로 시작된다고 설명하였다.여기서 ‘개벽’이란 우주와 세계가 근본적으
로 달라지는 ‘새로운 時代 열림의 시초’를 의미한 것이었다.그에 따르면,‘선천개벽’
은 人類社會가 최초로 시작된 변혁을 의미하는데 그 기간이 약 5만 년이라고 생각
하였다.
또한 후천세계의 개벽은 최제우가 하느님의 교시로 득도하여 동서고금에 없던

무극대도인 ‘동학’이 창도되고,바로 이 ‘동학’의 창도와 포덕이 ‘후천개벽’의 시작이
며,‘동학’은 앞으로 후천개벽 5만 년을 지도할 도와 학이 된다는 것이다.43)
朝鮮王朝 末期의 農民들은 조선왕조사회의 말세적 현상 속에서 기존 道德과 宗

敎인 유교․불교․도교 어디에서도 정신적 지주를 튼튼히 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학이 天命에 따라 ‘후천개벽의 새 시대’를 완전히 열어 농민들을 지상신선과 군
자로 만들고 국태민안과 태평성세를 가져올 것이라는 후천개벽 사상을 열렬히 환

40)『東學史』,p.5.
41)『天道敎創建史』,제2편,p.36.
42)『東學史』,p.64.
43)「龍潭歌」,『龍潭遺詞』



영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동학교단의 최초의 기본 조직은 1862년 최제우가 만든 ‘접주제’였다.최제우가

1860년에 득도한 뒤 1861년부터 포덕이 시작하여 경주지방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1862년 11월 최시형이 최제우에게 각지에 포덕접주를 정할 것을 제의하였다.최제
우는 이 제의를 받아들여 교도들을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각지에 ‘접’(또는 ‘접소’)을
설치하고 집주와 집사를 두게 하였다.44)
그러나 1864년 3월 10일 최제우가 대구에서 처형되고 동학이 조선왕조 정부에

의해 不法 宗敎로서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집주제는 일시 붕괴된 듯하였다.
동학의 교단 조직은 산산조각이 나고 최시형은 관헌에 쫓기어 태백산의 깊은 산속
으로 도피하여 들어가게 되었다.최시형은 태백산 속을 근거지로 삼아 잠행하여 전
전하면서 겨우 동학의 명맥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었다.
최시형은 1880년 경전간행소를 강원도 인제군에 설치하고 『동국대전』을 간행

하였다.45)최시형은 이듬해 1881년 다시 개간소를 충청도 단양군에 개설하여 『용
담유사』8편을 순국문으로 간행하였다.46)
최시형은 1883년 2월에 다시 경전간행소를 충청도 목천군에 설치하고 『동국대

전』1천여 부를 간행하여 각지에 공급하였다.47)이것은 이 時期에 동학이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에도 파급되어 하위 신분층인 農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날로 교세
가 융성해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최시형은 1884년 12월에 그동안 敎道들의 수가 급증하게 되자 ‘육임제도’를 새로

설치하였다.48)육임제도란 각 ‘접’의 접주 밑에 각각 ① 교장,② 교수,③ 도집,④
집강,⑤ 대정,⑥ 중정의 6개 직임을 두어 동학의 일을 분담 수행케 한 것이었다.
최시형은 1887년 보은군 장내리에다 동학의 도소를 차리었다.이 시기에는 평안도
지역에도 동학이 農民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아 교세가 급속히 農村社會로 팽
창했으며,각 지방에서 최시형을 만나보고 그의 동학 강의를 듣고자 수많은 교도들
이 보은 장내리로 모여 들었다.이에 최시형은 ‘육임소’를 설치하고 그 책임자로 하

44)『東學史』,p.31.
45)『도한기서』,제1권,pp.277～280.
46)『천도교회사초고』,제1권,p.428및 『天道敎創建史』,제2편,p.30.
47)『天道敎創建史』,제2편,p.31.
48)『천도교회사초고』,제1권,p.430.



여금 매달 1회씩 차례로 청강케 했으며,‘육임’이 상신이 아니면 평신도들이 바로
제2세 교주 최시형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여 ‘육임’의 조직 내 지위를 크게 높였
다.49)

555...동동동학학학과과과 동동동학학학운운운동동동

우리가 지금까지 考察한 동학과 그 뒤의 甲午農民革命運動은 어떠한 관계를 가
질 것인가?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제까지는 ① 동학의 혁명사상
에 의거하여 농민혁명운동이 일어났다고 보는 ‘동학혁명설’과 ② 동학은 농민혁명
운동의 외피․외의에 불과하다는 ‘동학외피설’이 주장되어 왔고,근래에는 ③ 동학
과 농민혁명운동의 ‘結合說’이 주장되고 있다.
동학이 이제까지의 ‘民亂’과 ‘結合’하면서 민란에 ① 조직과 ② 사상(특히 平等思

想)을 주어 민란을 農民革命運動으로 규모와 내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였으며 더
나아가 갑오농민혁명운동을 발발시켰다고 보고 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甲午東學農民運動은 18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

어 온 무수한 ‘民亂’들의 연속성 위에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민란’들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부․군․현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부사․군수․현감 등 지방관의
탐학에 저항해서 부․군․현 단위로 폭발했다는 사실이다.당시 부사․군수․현감
등은 자기가 통치하는 고을에서 삼권을 모두 장악하여 상당히 자의적 통치를 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탐학의 여지가 많았고,이 경우에는 부․군․현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도까지도 초월하는 全國 水準의 대규모 ‘조직’을 공급해 주어 대규모 농
민혁명운동을 일으키도록 結合된 것이었다.
동학 교단의 조직은 1862년 최제우가 집주제도를 채택,실시하기 시작한 이래 꾸

준히 발전해 오다가,동학농민혁명운동 1년 전인 1893년까지에는 최시형의 주도 아
래 ① 대도소(북접대도주)→② 포(대접주)→③ 접(접주)의 조직 지휘체계를 정립했
으며,각 ‘접’안에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육임제도(교장․교수․도집․집강․대정․
중정)를 확립하여,이 육임제도의 기능 분화 원리를 포와 대도소에도 적용할 수 있
게 되었다.

49) 愼鏞廈,『東學農民改革運動의 社會史』(서울:知識産業社,2005),pp.74～81.



‘東學’과 ‘民亂’의 ‘結合’에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조직 단위는 ‘포’이다.‘접’
은 대체로 군․현 단위 또는 그 이하 단위의 조직으로 소행정단위로서의 군․현의
범위와 일치(또는 그 이내)했던 데 견주어,‘포’는 그 아래에 몇 개의 접들을 포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몇 개의 군․현을 포괄하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포(대접주)의 조직이 민란과 ‘결합’될 때에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민란 범

위인 군․현 단위의 민란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893년 당시 동학 교단에는 19개의 포와 대접주가 조직되어 있었다.이들은 각각

아래로 여러 군,현에 걸쳐 자기가 직접 지휘하는 접주들과 교도들을 거느리고 있었
으며,위로는 직접 대도소(보은 장내리에 설치)의 북접대도주(최시형)에게 닿아 있
는 교단 안의 실제 막강한 비밀조직 단위였고 실력자였다고 볼 수 있다.동학의 교
도들이 農民革命運動의 봉기를 ‘기포’(지하의 포를 세상에 나와 봉기케 한다는 뜻)
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50)‘포’조기의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낸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결정적 重要性을 갖는 것은 1893년 3월의 보은취회였다고 할 수

있다.이 보은취회에서는 전국 포․접의 책임자들인 대접주․접주들이 제2세 교주
최시형의 지휘 아래 일부 교도들과 함께 약 2만 7천여 명이나 한자리에 모여 대규
모의 大會를 개최했으니,만일 이 보은취회의 참석자들에게 무기만 주어 일어서게
했다면 대규모 農民革命運動이 그 날로 일어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동학과 민란의 결합에 따른 전국적 규모의 농민혁명운동 봉기와 관련하여 보은취
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니 않을 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보은취회는 이듬해 1894년에 일어난 東學農民革命運動의 바로 前奏曲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東學農民革命運動은 1894년 1월 11일(양력 2월 17일)고부민란이 發生했다가 郡

守가 교체되고 신임군수 박원명이 설득하자 자진 해산한 뒤,무장에 잠행한 전봉준
의 설득으로 무장대접주 손화중의 포와 태인 대접주 김개남의 포,그리고 금구대접
주 김덕명 포 등 3개 포가 연합하여 전봉준을 책임자로 한 남접도소를 설치하고
1894년 3월 20일(양력 4월 25일)기포함으로써 먼저 도 수준의 대규모 農民革命運

50)『전봉준공초』,初招問目,『東學亂記錄』하권,p.525.



動이 봉기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외세침략으로부터 자기 조국을 지키려 한 동학의 강렬한 民族主義思想

과 平等思想을 중심으로 한 확고한 民主主義 思想,人是天思想을 중심으로 한 최고
도의 휴머니즘,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후천개벽사상이 農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농민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동학과 하위신분층의 농민이 ‘結合’하게 되었
다.당시 외세의 침략 아래 양반관료들로부터 차별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천시당해
온 양인(평민)신분과 천인 신분의 농민들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동학이 강렬한 民族主義思想,새로운 平等思想,사람을
하느님같이 대접하는 새로운 휴머니즘,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후천개벽사상을 공급
하자,이를 열렬히 환영하여 조선왕조 관헌의 잔혹한 탄압 속에서도 동학에 입도하
여 東學과 農民들이 ‘結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컨대,동학의 제3세 교주 손병희가 동학에 입도한 동기도 서자 출신으로서 적

서차별에 분노하여 울분 속에서 생활하던 그가 동학의 평등사상에 감복했기 때문
이었다.동학농민혁명운동 때 황해도에서 접주로서 참가한 백범 김구가 18세 때
(1900년)동학에 入道하게 된 동기도 東學의 平等思想과 사람다운 대접에 감복한
때문이었으며,주로 ‘상놈들’이 평등사상에 감복하여 동학에 들어갔다고 기록하였
다.51)
또한 西洋勢力과 일본의 침입을 반대하는 동학의 사상(척왜)도 농민들에게 열렬

한 환영을 받아 농민들의 의식으로 정립되었다.
예컨대,동학의 창도자 최제우는 「안심가」에서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통

렬히 비판하고,만일 앞으로 왜의 재침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죽어 영혼이 된 뒤
에도 반드시 왜를 멸하리라는 의지를 ‘내가 또한 신선 되어 비상천한다 해도,개
같은 왜적놈을 하느님게 조화 받아,일야에 멸하고서 전지무궁하여 놓고’52)라고 노
래했다.이 「안심가」는 경전의 일종이 되어 모든 동학교도들이 외우고 집회 때에
는 자주 노래했는데,이 ‘척왜’의식은 보은취회 때와 東學農民革命運動 시기에 그대
로 동학농민군의 思想과 意識으로 작동했음을 볼 수 있다.
‘東學’과 ‘農民革命運動’의 ‘結合說’을 주장하는 문헌자료상의 한 근거는 전봉준이

51)『백범일지』,(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판),pp.27～29.
52)「安心歌」,『龍潭遺詞』



재판과정에서 한 진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전봉준은 기포했을 때 원민과 동학이
결합했으나 원민이 더 많았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재판관):기포했을 때에 동학이 많았느냐,원민이 많았느냐?
답(전봉준):기포했을 때에 원민(寃民)이며 동학이 결합하였으나,동학은 소하

고 원민은 다하였다.”53)

또한 당시 동학농민혁명운동을 목도하고 체험한 매천 황현은 전봉준 등이 제 1
차 동학농민혁명운동을 봉기할 때부터 ‘동학과 난민이 결합’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도리어 모두 창언하기를,동학이 하늘과 사물의 이치를 대신하여 보국안민하되 살

육과 약탈을 하지 않으며 오직 탐관오리만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호응아여 전라우도 연변 일대의 10여 읍이 일시에 봉기해서 열흘 사이에 수
만 명에 이르렀다.동학과 농민이 결합 것은 이때부터이다.54)
전봉준과 황현이 여기서 말한 ‘동학과 원민․난민의 결합’은 직접적으로는 동학

농민혁명운동에서 ‘동학교도와 일반 원민,난민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그러
나 이것은 좀더 소급하고 추상화하여 ‘思想․宗敎․組織으로서 東學과 農民軍의 結
合’으로 일반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왜냐하면,동학이 조
직적으로 포덕되기 시작하자 동학과 농민들이 결합하기 시작하였으며,다음은 동학
과 민란이 결합하고,마침내는 동학과 농민혁명운동의 결합까지 發展했기 때문이
다.55)

53)『전봉준공초』,初招問目,『東學亂記錄』하권,p.525.
54)『梧不記聞』,第1筆,p.25.
55)愼鏞廈,『東學農民改革運動의 社會史』(서울:知識産業社,2005),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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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절절절 侍侍侍天天天主主主․․․人人人乃乃乃天天天 사사사상상상

최제우의 인간관은 同歸一體에 의한 지상천국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따라서 후
천개벽을 위하여 그가 보여준 최대 관심사는 인간성의 회복과 侍天主를 위한 신앙
조건이었다.그 중에서 인간성 회복 문제는 인간성 본질과 관계되는 것으로 侍天主
사상에 집약되어있다.侍天主를 직역하면 “한울님을 모신다”는 것으로 누구든지 이
경지에 이르면 인격적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다.또한 이렇게 되기 위하여
인간 자신이 侍天主의 주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전제되어 있다.
동학의 侍天主 개념에서 “侍라는 것은 안에 神靈이 있고 밖에 氣化가 있어 온

세상 사람들이 옮기지 못할 것임을 아는 것이다”하였다.
따라서 神이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 밖에서 초월적으로 존재․작용하는 절

대자로서의 神과 그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
다.세상과 인간을 이루어 놓고서 그 속에서 무궁하게 內有神靈과 外有氣化로서 작
용하는 주체인 것이다.그러므로 한울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기운으로써 지금도 化生 변화시키고 있는 근원적인 존재라는 것을
밝힌 것이 侍天主이다.
또한 海月 최시형은 內有神靈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의 본 마음이며,外有氣化

란 그 마음이 물질적체에 응하여 숨이 통하여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으로 하였다.
인간본심은 神靈이고,본래 생명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各知不移는 그런 인간
의 활동을 의미한다.다시 말하면 內有神靈은 인간 의식의 또 다른 표현이고,外有
氣化는 인간의 몸을 말함이고 各知不移는 인간 활동을 달리 부른 것이다.뿐만 아
리라 內有神靈은 사람이란 神靈스러운 마음을 가진 각성의 존재요,外有氣化란 관
계의 존재란 것이다.이것은 인간을 사람만으로 보는 좁은 뜻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各知不移란 대부분의 사람은 內有神靈과 外有氣化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것을 알고 깨달아서 자아를 각성하고 자신과 인간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
고 있다.여기서 교육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水雲의 東經大典 前八節
에 의하면 “밝음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든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라고



하여 한울님은 높고 먼데 계시지 않고 내 몸과 마음에 모시고 있으므로 먼데서 구
하지 말고,내 마음을 닦으라고 하며,그리고 한울님은 단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체험해야 한다고 가르쳤다.이러한 직접 체험하는 것은 한울님
을 모신다 (侍天主)고 말할 수 있으며,한울님을 모시는 길은 바로 나의 성실한 마
음을 지키는 것 곧 守心正氣이다.다시 말해 나의 성실한 마음이 곧 하느님의 마음
天心卽人心이므로 이를 삼가 지켜 공경하고 믿는 것이 侍天主의 길이다.특히 그의
侍天主 사상은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각기 보편자천주를 내면화하게 되고,
양반과 서민,대인과 소인의 본질적인 차등은 인정할 수 없게 되어 만인이 군자가
될 수 있는 인간평등의 이념이기도 했다.
그가 侍天主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론은 守心正氣였다.守心은 道成德立

을 위한 마음의 수양자세로서 유교의 윤리관을 심리학으로 계승한 것이며,正氣는
한울님과 인간이 일체가 되는 身的 태도라 하겠다.그는 守心正氣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誠․敬은 본래 유교의 기본 덕목인 仁義禮智와 三綱五倫을 실천하는 가
치기준으로서 합리주의적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한 사회윤리 개념이다.학문의 성공
여부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듯이 守心正氣도 역시 誠․敬에 바탕을 둔 진정
한 도덕적 자세일 때 비로소 侍天主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을 상대로 한 유교적 도덕인 誠․敬을 侍天主의 종교적 윤리로 발전시켰던

것이다.지식 정도나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한울님을 지성으로 공경하면 누구든지
인격적 동질성을 얻게 되고 同歸一體에 이르러 인간평등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논리이다.
守心과 正氣의 개념차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보면 守心은 정신적 윤리도덕인 誠

에 기준한 마음자세이고,正氣는 한울님과 모든 사물에 대한 禮의 태도로서 敬에
비중을 둔 身的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水雲의 侍天主 사상이 海月의 事人如天을 거쳐 사상으로 동학의 인간

관을 표현하는데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천도교는 인간을 한올님이라는 人乃天의 절대적 진리에 바탕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신격화하여 근원적 자유,평등의 이념을 나타내었다.이 같은 인
간평등은 신에 종속된 평등이나 계급 타파의 평등이 아니고 인간을 신의 차원으로
높이는 神人一體의 근원적 평등주의를 나타내고 있다.그것은 사람이 한올님을 모



신 주체라는 생각에서 모든 가치의 중심에서 인간을 위치시키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역사 창조의 주역이 바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본위의
인간주체사상이다.
이 같은 사상은 19세기부터 보인 서구적 인간중심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서구의 인간주의는 생명론적 내지 유물론적인 극단으로 치닫거나 신에 대한 절대
적인 귀의로 좌절되는 경향을 벗어날 수 없다.이에 반하여 천도교의 인간주의는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人乃天의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함으로써 유물론 및 유심

론의 모순되는 양극을 극복하고 두 가지를 근원에서 통합하는데 성공하고 있다.56)
천도교의 인간주의는 사람의 존엄성을 신격화하는 것이다.그것은 인간평등의 이

념을 보이고 나아가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으로서 역사창조의 주체가 사
람이라는 사람본위의 사상을 보이는 것이다.
천도교의 人乃天 진리는 인간본위요 인간중심의 사상일 뿐 아니라 물심일원의

至氣論에 바탕을 둠으로 종래의 정신본위․정신위주 또는 물질본위․물질위주의
결합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인간성 회복에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역사 창조와 사회발전 현상의 원인 행위가 신도 아니고 물질(생활수단)도

아니요 한올님을 모신 사람 자신에 달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이러한 인간 주체의
가치관과 인간관은 인류문화창조의 새로운 이념적 좌표를 보이는 것이다.57)제2세
교주인 海月은 海月神師法說에

天地人은 도시 한 이치 기운이니라.사람은 한올 덩어리요 한올은 만물의 정기이니
라.사람이 곧 한올이요 한올이 곧 사람이니 사람 밖에 한올이 없고 한올 밖에 사람이
없는 것이니라.58)

고 하였으며 이러한 人乃天은 두 가지 속성을 근본으로 한다.
첫째,인본주의이다.하늘 마음이 곧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주와 같은 지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구체적인 성격과 소질을 가진 것이므로 인간 이

56)홍장화,『天道敎敎理와 思想』(서울:天道敎中央摠部,1990),p.52.
57)上揭書,p.57.
58)天道敎中央摠部,『天道敎經典』(서울:天道敎中央摠部,1980),p.123.



상의 位나 神의 우상을 세울 수 없고 인간성이 곧 우주본성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는 점이다.
둘째로,인간평등주의이다.동학의 종지는 吾心卽汝心 즉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 이외의 어떤 벽이나 우상을 세울 수
없고 인간성과 자연성에 기초를 둔 새로운 제도와 윤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人乃天의 인본주의 특히 평등주의는 국내적으로 계급관념으로 일괄하

던 조선의 봉건적 잔재를 타파하는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외
세에 대한 조국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평등주의에 의거
하여 외부의 침략주의를 배격함으로써 민족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
고 있었다.

111...인인인간간간 존존존중중중

인간의 위치를 어느 곳에 두는가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다.인간의
가치를 동학사상 속에서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학 사상중 인간을 표현하는 술어로
서 가장 기본이 되는 侍天主를 들 수 있다.侍天主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밝히면 侍
天主에 나타난 동학의 인간 존엄성을 엿볼 수 있다.인간은 누구나 侍天主의 존재
로서 한울님의 질서인 天道에 따라 化成된 것 중에 가장 神靈하나 존재라는 것이
동학의 인간관이다.그러므로 여기서는 侍天主의 가치론적 차원에서 동학의 인간관
을 생각하고자 한다.
水雲은 우선 하늘과 사람,또 하늘과 만물을 따로 떼어 개별적인 存在者로 보지

않고 근본에서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또 이 우주 삼라만상에서 가장 神靈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주장했다.결국 이것은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神人
一體의 원리를 밝힌 것이고 모든 삼라만상이 하늘의 표현이며 具現이라는 汎神論
的 사상을 내세우는 것이다.그는 이것을 吾心卽汝心,天心卽人心 등으로 표현했으
며 또한 人乃天이라고 표현했다.
水雲은 天心卽人心을 깨닫는 방식을 말하여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자신에 대

하여 최선을 다하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은 곧 天心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그 이외에 아



무 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성실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이와 같은 순수한 성실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없는 가능성과 자각이 우러나온다.그리고 水雲은 天
이 實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都是 믿지 말고 한올님만 믿어서라
내몸에 모셨으니 捨近取遠 하단말가.59)

여기서 한올님은 모든 사람이 다 몸 속에 모시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의 글에서 天은 우주만상 主幸者로서의 존엄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인간을 天과
같은 동격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것은 傳來의 敬天思想이나 기독
교의 하나님존재는 인간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神이며 인간과 하나님의 동격이 될
수 없는 것이나,동학의 한올님은 “내 몸 속에 있다.”즉 사람이 한올님이고 한올님
이 사람이라고 하여 神과 사람을 같은 위치에 놓은 것이 동학의 최대 특징 사상인
것이다.이러한 인간과 한올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한가지 예로 海月神師法設에서 살펴보면

사람이 곧 한올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올 같이 하라.
一切 모든 사람을 한올님으로 認定하라.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한올님이 강림 하셨다하고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이는 한올님을 때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是非하지 마라.이는 한올님을 是非하는 것이다.60)

그리고 水雲에 의하면 한올님(사람)을 모시는 올바른 태도를 誠․敬․信을 제기
하고 있다.날마다 誠․敬․信을 지켜 한올님을 공경하면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그리하여 동학은 일상생활의 실천덕목으로 成實․恭敬․信義의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여기서 성실이라 함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인간생활에 입각한 무실역행
을 말한 것이고,공경이라 함은 모든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고,나아가서는
일반 사물에 대해서 까지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신의라 함은

59)天道敎中央摠部,『天道敎經典』(서울:天道敎中央摠部,1980),p.81.
60)上揭書,pp.132-138.



인간 상호간에 올바르고 따뜻한 사회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다 함께 번영을 기하자
는 것이다.이것은 민주주의에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됨의 참 의미를 말해
준 것이다.
또한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윤리사상 내지 하

회사상의 출발점이 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
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 비평가들은 현대를 인간소외 또는 인간부재의 시대
라고 개탄한다.현실의 어두운 측면만을 강조한 견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가 우리에게 당위로서 요청하는 바와 오늘날 인간사회의
현실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벌어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바로 이러한
역설적인 현실 속에서 현대 인류의 가장 근본 인간소외와 인간부재의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동학은 제시하고 있다.
侍天主사상을 통하여 천대받고 소외되었던 백성들을 한올님을 모신 군자로 거듭

탄생케 한 것이다.侍天主 사상과 人乃天 사상은 참된 자아의 자각을 통한 자아의
회복이며 비자아로부터 본래적인 自我에로의 각성이며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
로 지향하는 윤리이다.또는 侍天主,事人如天,人乃天의 정신은 인간이 평등과 존
엄,주체성과 자유를 갈구하는 반계급적 원리가 내포된 가장 근대화된 민주주의 원
리가 함축된 인권의 선언이다.
동학에서의 이상적 인간관은 合氣德을 이룬 인간이며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인간

을 하늘처럼 섬기는 인간 존중의 상호협동관계다.따라서 동학의 侍天主,事人如天,
人乃天은 인간의 완전한 존엄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한
올님을 모시고 있고,사람은 곧 하늘이라는 관념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至高의 위치에 두게 된다.
한편 동학의 敬人사상이나 인본주의사상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상호 존중성이

이루어지는 바탕 위에서 성립되는 것이다.동학은 인간형성의 과정으로 誠․敬․信
을 제기한 바 있다.水雲은 포덕문 또는 敎訓歌에서 誠之又誠을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로 말하였고 道修詞나 道德歌에 있어서도 誠․敬 두 자를 지켜야 한다고 누누
이 다짐하였다.崔海月 역시 海月神師法設에 “誠者는는 心之主요 事之體니 修心行
事에 非誠이라”61)고 하였다.
사실 동학이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적 가치를 도모하는데 있어 가장 강



조되어야 할 덕목은 성실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성실에 대해서 민주주의와의 관
계가 무엇인가를 반문한다면,이것은 자기의 언행을 성실히 함은 곧 자기의 존엄성
을 높이는 길이요.남을 성실하게 대접함은 곧 남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다.그것
은 성실 속에서 뜨거운 인간애가 담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즉 모든 사람들이 성
실하게 생활한다면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222...인인인간간간 평평평등등등

侍天主 신앙에서는 봉건적 신분차등은 부정되고,侍天主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
은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조선왕조 말기의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봉건적인 양
반계급의 억압과 인위적인 불평등에 시달려 온 일반 민중으로부터 동학이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조선왕조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정치적 불평등이 자연의 이치인양 인식되어 왔다.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을 강력히
규제해 온 三綱五倫은 모든 인간관계를 상하의 신분 질서로만 규정해 왔고 평등주
의는 한낱 배리로 여겨왔다.62)그러나 동학의 선구자인 水雲은 인간평등사상에서
인간분별,양반의 差別觀念,男尊女卑觀,嫡庶의 차별 등 엄격한 신분제도를 부정하
였다.또한 侍天主사상은 개인의 인격적인 존엄성에 대한 사상적 기초를 주고 대안
관계에서 타인을 上下主役의 지배․복종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횡적인 평등관계를
가르쳐 주었다.이러한 것은 水雲의 생활 면에서 몸소 실천한 것을 찾아보면 자기
의 여종을 한 사람은 자기 며느리로,또 한 사람은 수양딸로 삼는 그의 행동은 당
시의 사회적인 가치관으로는 혁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侍天主 신앙을 통해
빈부귀천의 차별주의를 스스로 반대하면서 낡은 신분관계 위에 선 윤리관을 반대
하여 새로운 인간관을 세운 그의 공적은 근대적 인권사상의 선각자이며,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소외되었던 백성들을 내면적 한올님을 모신 인간으로 탄생케 한 것과
민주적 사고의 표현이라 하겠다.그리고 불평등한 정치․사회구조 속에서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당시의 서민들에게 인간평등의 중요성과 내면화를 기하도록 한 동학
의 사상은 水雲의 侍天主사상을 위주로 하여 한올님에 대한 개념을 海月神師法說

61)天道敎中央摠部,『天道敎經典』(서울:天道敎中央摠部,1980),p.198.
62)張乙炳,『한국정치론』(서울:범우사,1977),p.128.



天地人鬼神陰陽에 다음과 같이 확신하고 있다.

사람이 곧 한올이요.한올이 곧 사람이니,사람 밖에 한올이 없고 한올 밖에
사람이 없는 것이니라.63)
사람이 곧 한올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올같이 하라.64)

고 하여 事人如天의 실천윤리를 제창하였다.사람을 하늘과 같이 높여 섬겨야 한
다는 것은 오랫동안 노예나 짐승처럼 천대받던 인간을 한올님과 같은 동격으로 격
상시킴과 동시에 모든 인간은 차별이 없다는 평등을 주장하였다.따라서 동학이 제
시한 윤리관은 차별 위에 내려져 온 봉건윤리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근대적인 평등
적 민주윤리를 제창한 것이다.서로가 하늘과 같이 높일 때 비로소 봉건윤리에서
굳어진 인간 차별에서 민주적인 평등한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이른
바 서구의 휴머니즘에서 말하는 평등주의는 어디까지나 인간은 神의 종속물로서
神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동학 사상의 인간평등주의는 인간을 신의 차원에
까지 격상시킨 神人一體의 근원적 평등주의를 뜻하는 것이다.65)또한

사람은 한올이요.평등하고 차별이 없느니라.사람이 인위로서 귀천을 분별함은
天意를 어기는 것이니,제군들은 일체 귀천의 차별을 철페하여 先師의 뜻을 계
승하기로 맹세하라.66)

라고 하여 인간관계에서 모든 차별은 南女,長幼 實職에 따라서만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주종적,억압적,수직적 관계에서의 내적 차별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이러
한 모든 차별은 천의를 어긴다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 반봉건적 평등사상이며,가장
민주적이며 근대적 사상이 아닐 수 없다.그리고 龍潭遺詞 敎訓歌에서 “人道한 世
上사람 그 날부터 君子되어 無爲而化될 것이니 地上神仙 네 아니냐”라고 하여 누
구나 侍天主 신앙에 철저하면 지상의 현재 神仙도 된다는 것을 내 세우고 있으니

63)天道敎中央摠部,『天道敎經典』(서울:天道敎中央摠部,1980),p.123.
64)天道敎中央摠部,『天道敎經典』(서울:天道敎中央摠部,1980),p.132.
65)홍장화,『天道敎敎理와 思想』(서울 :天道敎中央摠部,1990),p.147.
66)天道敎中央摠部,『天道敎經典』(서울:天道敎中央摠部,1980),p.120.



그야말로 철저한 반계급주의적 평등사상이다.또한 水雲의 지벌과 문필에 대한 차
별은 龍潭遺詞 道德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를

약간 어찌 修身하면 地閥보고 家勢보아
趨勢해서 하는 말이 아무는 地閥도 좋거니와
文筆이 裕餘하니 道德君子 분명타고
昌沒廉恥 推尊하니 우숩다 저 사람은
지벌이 무엇이게 군자를 비유하며
문필이 무엇이게 道德을 議論하노67)

이와 같이 水雲은 사람을 지벌이나 문필 등의 외적이고 부차원적인 것에 의하여
평가하지 않고 인간본연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로서 모두가 한올님을 모시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고 인식하였다.즉 비민주적 문벌관념을 부정하고 지식이나 문장보다
도 도덕이 제일이라고 하는 지행합일 교육원리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그리고 海月
神師法說에 班常과 嫡庶의 구별에 대한 글로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이제로부터 우리 도 안에서는 일체 班庶의 구별을 두지 말라.우리나라 안에
두 가지 큰 폐풍이 있는데 첫째는 嫡庶의 구별이요,다음은 班常의 구별이라,
嫡庶의 구별은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니 이것이 우리 나의 고질이니라.68)

이것은 가정에서의 평등과 더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간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인간평등사상의 실천적인 면을 水雲은 龍潭遺詞 의 敎訓歌와 安
心歌에서
처자에게 하는 거동 仁愛之精 지극하니… 69)

현숙한 내 집부터 … 거룩한 내 집부터… 70)

하고 하여 종래의 남존여비로 대표되는 유학의 종속적 부부관계에서 탈피하여

67)天道敎中央摠部,『天道敎經典』(서울:天道敎中央摠部,1980),p.106.
68)上揭書,p.189.
69)上揭書,pp.76-77.
70)上揭書,pp.58-64.



수평적 부부관계로의 평등사상을 보여 준 것이다.더구나 내 집 부녀를 거룩한 존
재로 본 水雲의 가치관은 확실히 인간평등사회를 지향한 개별적 가치관의 제시라
고 단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첫 포덕의 대상을 부인 박씨로 정한 것이라든지,당시
의 사회적 가치관에 비추어 혁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새로운 인간관을 세
운 남녀의 철저한 평등사상이다.이는 人乃天 종지에 합당한 무언의 실천을 통한
교육의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동학의 이와 같은 평등사상은 2세 교주 海月에 이르러 실생활에 구체화되고 교

도생활의 지침으로 전달 교육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육도 사람됨을 만드는 것이며 하루속히 인간을 위한 길,인간

화의 교육으로 진전되어 나가야 한다.人乃天의 사상이 제기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다.그러므로 인간교육이
가치체계의 정립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이 양립될 때는 목적을 우선 지켜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는 것이다.그러기에 오늘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교육의 회복이요,확인이며 강화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학의 사상에서 누구나 한올님을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門閥,貧富,貴

賤의 구별 없이 인간을 평등하게 인식하여 차별없이 민주주의적 교육 사상을 갖게
하였으며,또한 동학의 평등교육사상은 절대적인 관점에서 인간에게 누구나 도를
닦으면 한올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간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동시에 인간의 소질계발과 가능성의 具顯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또
한 “평등이란 인간의 기본권의 보장을 가르킨다 기본권이란 생명에 대한 권리,자
기 재산에 대한 권리,말할 수 있는 자유,자기 자신의 사상에 대한 권리 등을 말
한다.그런데 이 기본권이 우리 사회에서 보장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만약 보장
되지 않는다면 평등의 이념이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러한 평
등의 이념이 실천되는 사회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인데 가변적
인 면이 적지 않고,상황에 따라 적용이 평등에 어긋나는 경우가 아직 있다.그래
서 평등이념의 가치인식화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가치인식화 되어 정착될려면 교
화를 통한 내면화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동학의 인간평등 교육사상이라고 하겠다.



333...여여여성성성 존존존중중중

동학의 인간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 여성에서 큰 전환
점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왜냐하면 조선왕조 시대에 억압받았던 여성들
에게 근대적 여성의식의 근대적 여성의식의 기반을 형성케 하였으며 이는 내재적
인 의식의 성장으로 여성개화운동을 전개해 주었던 것이다.고로 동학의 여성존중
사상은 한국 여성사에 있어서 중요한 意義르르 차지하였으며,한국 민주주의 사상
에 있어서 至大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동학의 여성관을 민주주의
적인 차원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왕조시대의 여성은 전통적 가부장제도와 주자학적 윤리의식에 따라 三從至

道와 七去之惡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남성에게 절대복종하고 수절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내외법에 따른 여성외출금지 등 여성의 자유와 권리가 극히 제한되
어 있었다.따라서 남성을 주축으로 한 모든 윤리적 사회적 구조는 이 땅의 여성들
로 하여금 인간적인 자각 및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의식을 가져 올 수 없게
만들었다.다시 말하면 독립된 생활 의식을 갖고 개인으로서 그들의 가치의식을 지
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 들어와서 대내적으로 동학사상,대외적으로는 기독교 사

상에 의해서 여성개화와 여성해방운동이 전개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동학 교리의 근본은 人乃天에 있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하는 嫡庶,班常,남

녀 구분을 전적으로 否認하는 事人如天에 있다.또한 水雲의 侍天主 사상에서 한올
님의 각 개인에의 내재화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자는 원리로서 이것은
천대받았던 여성에게 새로운 삶의 전개를 약속했다.水雲은 1860년 龍潭遺詞 의
安心歌에서 여성의 인간화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숙한 내집부녀 이글보고 안심하소
大低生靈 草木群生 死生在天 아닐런가
하물며 美物之間 推人이 最靈일네
나도 또한 한올님께 命福받아 出生하니71)

71)前揭書,p.58.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득도한 道를 준수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설득시키고 있다.이는 동학의 새로운 여성관을 밝히는 내용이 되는 것
이다.동학의 여성 지위 향상에 관련된 준칙이 되었다.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존재
였던 여성들에게 인생의 참모습과 올바른 가치를 자각시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여성의 절대적인 위치를 깨닫게 하여 여성 스스로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게
하였던 것이다.그리고 여자들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며 근대적
인 여성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을 수 있었다.海月神師法說 夫和婦順에서

부인은 한 집의 주인이니라.한올을 공경하는 것과 제사를 받드는 것과 아이를 기르
는 것과 베를 짜는 것이 다 부인의 손에 달리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남자는 한올이요
여자는 땅이니 남녀가 화합하지 못하면 천지가 막히고 남녀가 화합하면 천지가 크게
화하리니 부부가 곧 천지란 이를 말하는 것이니라.부인이 부패하면 아무리 날마다 세
가지 짐승(소,양,돼지)으로 봉양할지라도 한올이 반드시 감응치 아니하리라.부부가
화순치 못하면 자손도 잘 기르지 못하나니라.여자는 편성이라 혹 성을 내어도 그 남자
된 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절을 하라.한번 절하고 두 번 절하면 온순한 말로 성내
지 않으면 비록「도척」의 악이라도 반드시 화할 것이니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절하
라.72)

라고 하였다.海月의 夫和婦順은 여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형성된 것이다.이
것은 부부의 화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면 부가장의 위엄을 버릴 뿐 아
니라 한 걸음 나아가 家長 자신의 아직까지 명령 지배해 왔던 부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더욱이 남편은 성심성의껏 부인을 공
경,家和를 얻으라고 하였다.
따라서 海月의 여성관은 여성들도 한 인격체로서 가족의 구성원이며 家和의 근

본이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며,또한 이 사상은 夫와 婦의 개념을 평등적인 관
계로 인식되었던 것이다.또한 海月은 머지 않은 미래 사회에는 여성 능력이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海月神師法說 難疑問答 婦人修道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
다.

72)上揭書,pp.140-141.



이제부터 婦人道通이 많이 나리니…
지난 때에는 부인을 압박하였으나 지금 이 運을 당하여는 婦人道通으로 活人
하는 者가 많을 것이다.73)

이처럼 여성의 해방과 함께 남녀평등사상에 입각하여 남녀동등권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능력 또한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은 서구의 남
녀평등과 관계없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海月의 근대
적 여성관은 갑오운동시 여성들의 의식개혁과 신분적인 해방 위한 노력으로 인하
여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그것은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甲午革命
의 사회개혁정책(12개조의 弊政改革案)중

弊政改革 중에서 奴婢文書는 소각한다(5項)
청춘과부는 改嫁를 허할 사(7項)

등은 조선사회에 뿌리깊게 내려오던 계급의식을 타파하고 여성들을 신분적인 굴
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케 하였던 것이다.이 사상은 水雲의 인간평
등 사상이 海月에 이어 義菴 孫秉熙는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여성들의 사
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이런
사상적 기초에서 1906년 婦人傳道師 設置를 비롯 3개의 근대 여학교를 운영하여
여성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이다.더욱이 1924년 內修團을 조직하여 여성들에 의한
사회운동을 전개케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해 본 동학은 여성 신분의 해방과 그 격상의 의식화를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지난날의 여성관에 일대 혁명을 부른 것이다.이러한 여성해방운
동의 토대 위에 비로소 인간회복․인간 존엄성을 자각케 하는 여성운동․여성교육
의 과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인간존엄사상 위에 정립된
동학의 여성관은 바로 인간의 고귀한 자유와 행복이 추구라는 여성 스스로의 여성
의식을 각성시키고 인격주의적 남녀 동등을 의식시켜 스스로 자아를 발견하고 탐
구하고 실현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던 것이다.

73)前揭書,p.58.



이와 같이 동학의 여성 교육사상은 종속된 인간으로 대접받던 여성을 해방시켜
남자와 같은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 한올님을 모신 소중한 인격체로 여성이 해야
할 임무와 도리를 가르친 것으로 오늘날의 현대 교육에서도 그대로 인식되는 민주
주의 여성교육사상이 동학에 의하여 주장되었던 것이다.

444...아아아동동동 존존존중중중

전통적 유교교육에서 대부분의 유아나 아동은 근본적으로 그의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고 어른의 종속물로 보거나 노리개 감으로 생각하였다.
지난날의 생활에 있어서도 가정 교육에 관한 특정한 가르침은 내려져 왔다.그

예로 五輪思想의 하나인 長幼有序가 바랐던 궁극적인 목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있어서 아동은 애사를 연령으로서 先後高下를 차례 지우는 종속적인 자신의 위치
를 비판 없이 순종하고 수용하는 禮를 미덕으로 준수하도록 한 것이었다.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아동에게 사랑은 주어졌으나 인격체로서의 존중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아동은 어른에게 반드시 敬待하는 대신 아동은 下待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74)
그러나 동학의 사상에서 유아․아동을 인격적인 존재자로서 한올님을 대하듯 소

중하게 길러야 한다는 아동관은 한국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존엄한 인격체로서 아동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준열한 가르침은 그 때까
지의 어떠한 교육사상에서도 미처 제시하지 못했던 놀라운 아동의 인간화 선언이
었다.75)
동학은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적인 인간관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水雲의 東經大典 不然基然에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알 수 있다.

갓난이기의 여리고 어림이여
발은 못해도 부모를 알고 있으니
어찌 아는 것이 없다고 하겠는가.

74)李元浩,「東學의 人間觀과 現代敎育的 意味」,『新人間』(1983.11),p.22.
75)上揭書,p.24.



이 세상 사람이여 어찌 앎이 없겠는가.76)

이와 같이 동학은 말을 못하는 갓난아기라도 어른과 같이 아는 것이 있으니 인
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이러한 아동 존중관은 海月에 와서는 태아의 존
중에까지 이어진다.海月은 海月神師法說 內則에 임신기간중 생명의 존엄성․고귀
성을 전래적으로 내려온 태고의 가르침을 부합시켜 이를 부인들에게 꼭 준수토록
하였다.모태에서의 생명의 성장은 바로 인간교육의 출발이라고 보아 우리 동양에
서는 일찍부터 태교라는 준칙이 임신한 부인에 대해 내려져 왔다.이러한 산발적인
교훈 내용들을 묶어서 동학교인은 꼭 지켜야 되는 계율로서 준수토록 했다.즉,동
학은 부인이 태아를 갖는 것은 그저 신체의 부분적인 변화나 부담으로 볼 것이 아
니라,사람이 한올을 모시듯이 어머니가 태아라는 한올을 모시는 것으로 받아들어
야 한다고 하였다.그래서 海月은 胞胎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사람이
태아를 한올처럼 모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동학은 인간 존중주의에 터한 인간관에는 이젠 어떠한 부인을 막론하고 새로운

생명이 한올님을 내 몸 속에 맞이하는 경건한 자세로 포태된 생명의 양육에 임해
야 한다는 것이 내칙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 일 것이다.또한 현대의 이기주의
에 젖어서 태아까지도 함부로 다루거나 없애면서 제 몸만을 중시하는 여성들에게
는 이 내칙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인 태아를 한올님처럼 여기고 나 역시 한
올님을 모신 인간으로서 언동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그리고 海月
은 待人接物에

나는 비롯 부인과 어린이의 말이라도
天言으로 알고 배울 것을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 만한 것은 스승으로 모시노라.
도가의 부인은 경솔히 아이를 때리지 말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올님을 때리는 것이니… 77)

고 하였다.이처럼 동학이 부인과 소아의 말이라도 天言으로 알라고 한 것은 인

76) 天道敎中央摠部,『天道敎經典』(서울:天道敎中央摠部,1980),pp.28-29.
77)上揭書,p.134.



간이 本有한 존엄성의 평등함을 뜻한 것이다.아동을 바로 한올님으로 다루어야 한
다는 것이고,어린이를 인격적인 존재로 귀히 보고 어린이를 학대함은 크나큰 죄악
이다.또한 어린이는 來日의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가장 높은 인력 자원인 동시
에 이 나라의 주인공이다.그러므로 우리는 人乃天 사상에 따라 말없는 어린 세대
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의 말없는 소리를 듣고 인
격자로서의 아동의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다.이는 곧 海月의 평등박애사상의 표현
이라 하겠다.천도교에 내려와서는 소파 방정환․김기림․이정호 등이 조직한 「천
도교 소년회」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존중과 어린이 해방을 위한 이린
이 교육운동을 하게된다.이 당시 이들이 소년운동의 기초조건으로 내세운 이동 존
중관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의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
적 禮遇를 허하게 하라.

2.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無償 또는 有償의 노동을 廢하게 하라.

3.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동학의 人乃天 사상은 義菴 시대에 와서 천도교가 앞장서서 일으킨 우리나라 소
년 해방운동의 精神的 背景이 되고,또한 소파 방정환의 兒童中心敎育思想의 出發
이 되었다.소파는 아동의 성장단계에 접합하고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동화,등과 시청각을 동원한 敎育方法으로 民族意識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
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兒童中心의 교육을 전개했다.이로써 우리는 東洋思想
이 아동의 존엄성을 얼마나 중시하여 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은 성인
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民主主義的인 思想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동학의 侍天主와 人乃天 사상을 통해 인간을 궁긍적 目的으로 보는 人間本位의 교
육과 人間 主體가 된 교육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제제 222절절절 開開開闢闢闢․․․輔輔輔國國國安安安民民民 사사사상상상



최수운의 覺道 이전(下元甲)을 선천이라고 하고 覺道 이후(上元甲)을 후천이라
한다.
開闢의 의미를 크게 보아서 선천과 후천으로 놓고 볼 때,선천 개벽은 물질개벽

이며 대우주 혼돈의 體로부터 空中이 생기고 日月星辰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만
유가 생긴 물질진화의 意를 가르친 말이요,後天開闢은 인간개벽이니 인간생활의
근본으로 변혁되어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일대開闢의 운을 당한다는 것이다.
동학의 開闢 사상은 병적인 사회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의

미하는 것이다.따라서 그가 동학을 창도한 근본목적은 사회의 질병으로부터 인간
을 구제하여 더 나은 이상향을 살게 하려는 현실주의적 욕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水雲이 지적한 질병이라는 하나는 개인의 정신적 결함이요,또 하나는 사회의 암

흑을 지적한 것이다.그는 당시의 사회적 부패상을 東經大全 布德文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

이런고로 우리나라 惡疾이 세상에 가득하여 百姓들이 어느 한 철에도 편할 날이 없
으니 이 또한 傷害의 運數니라.78)

사회전체가 질병에 걸려 있음을 개탄한다.水雲은 이와 같은 질병의 원인이 모두
가 各自爲心의 이기주의적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각
자가 품고 있는 이기적 자아에서 초월하여 자기의 마음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울 我(侍天主)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다.따라서 水雲은 새로 시작되는
上元甲에 관해서 龍潭遺詞 夢中老小問答歌에서

下元甲 지내거든 上元甲 호시절에 萬古없는 無極大道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
한 年淺해서 억조창생 많은 사람 泰平曲 격양가를 不久에 볼 것이니 이 세상 無極大
道 永世無窮 아닐런가.79)

라고 하면서 上元甲 호시절은 인간과 천주가 내면적으로 일체화되는 후천의 태
평성대로서 인간평등과 사회의 도덕규범이 실현되는 지상천국의 도래를 예언하고

78)天道敎中央摠部,『天道敎經典』(서울:天道敎中央摠部,1990),p.4.
79)天道敎中央摠部,『天道敎經典』(서울:天道敎中央摠部,1980),pp.88-89.



있다.
그는 인간이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3대 개벽 즉 정신개벽,민족개벽,사회개

벽을 부르짖었다.다시 말하면 정신개벽은 인간 스스로 가설하여 놓은 물질,권력,
금력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야 인간의 본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병적 정신상태를
인간을 본위로 한 사람에 맞는 새로운 정신관념으로 바꾸어서 事人如天 정신에 입
각한 새로운 윤리와 도덕을 수립하여 同歸一體의 새 생활이념으로 혁신시키는 것
이 곧 정신개벽인 것이다.민족개벽은 사대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관념을 탈피하여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한 민족의 생존과 병영뿐 아니라 민족
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인류주의의 실현을 위하고,전 인류의 번영을 위한 기초과정
으로 삼아 세계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사회개벽은 사회의 각종
질병적인 요소,즉 빈곤,무질서,황금만능주의 풍조 등을 개혁하여 인간이면 누구
나 사회의 복지적 요소를 혜택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며,사회의 계급의식을 없
애고 능력에 맞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평등의 발로이자 민주주의를 확립하려는 의
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동학의 後天開闢사상은 인류문화의 일대 새로운 혁신창건을 의미하

는 사상으로 봉건적인 모든 제약을 타개하려는 혁명적 의욕과 운명론을 결합하여
기성의 조선왕조와 양반질서라는 현실을 철저히 부정하였고 신분 등 諸權利에서
소외된 평민층을 군자 혹은 地上神人으로 고양시킨 점에서도 현실초탈의 이상향을
그린 유토피아적 변혁사상이며,또한 사회의 질병적인 요소인 불안,모순,갈등 등
으로부터 인간을 구제하여 보다 나은 현실사회를 이룩하려는 현실주의적인 욕망에
의해서 개벽사상을 주장했던 것이다.따라서 崔水雲은 개벽사상을 통해서 사회의
각종 질병 등의 개인의 질병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견해에서 정신개벽인 인간개
조를 주장하였으며 인간정신의 치유로 인하여 민족의 병을 치유하고 또 이것을 통
하여 자연히 사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水雲의 개혁사상인 것이다.
그리고 水雲의 輔國安民 사상에서 輔國은 국가관,민족관을 포함하고 있는 사상

이라면,安民은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려는 의식이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근대적 국가의식이자 민주주의 의식의 발로인 것이다.이러한 동학의 보국
안민사상은 조선왕조 해체기에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농민과 천민으로 하여금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는데 앞장서게 하였다.당시 양반사회에서 보국안민의 과제는



의당 집권계층이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와 겨레는 어떻게 되는 뒷
전으로 미루고 자기 한 몸의 득세에만 집착할 때 농민과 천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힘이요 주인임을 과시하고 민족운동의 주체세력이 자신임을 자각케 한 것
이다.
水雲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는 億兆蒼生을 위한 국가,下元甲 시대가 가고 上元甲

시대가 도래할 때 地上神仙이 모여 사는 지상천국인 것이다.이러한 이상적 국가관
을 가진 水雲은 輔國을 내세워 호국정신으로 외세의 침입에 대응하려 했고,安民을
내세워 도탄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廣濟蒼生을 하려 했다.
水雲은 조선왕조 말기에 나타난 서양세력의 침투로 인한 중국문화권의 해체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경계,그리고 대내적으로 시운이 다한 조선사회의 쇠
퇴와 해체의 징조를 보면서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며 자국의 보국과 안민을
布德文과 勸學歌에서 아래와 같이 表現하였다.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입술이 떨어지는 탄식이 없지 않을 것이다.
보국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80)

輔國安民의 輔國은 나라를 돕는다는 뜻이요,安民은 백성을 편하게 살도록 한다
는 뜻이다.나라를 돕는다는 뜻은 나라의 주권을 튼튼하게 보위할 수 있도록 돕는
다는 점에서 국가관․민족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고,안민은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
겠다.

제제제 333절절절 誠誠誠․․․敬敬敬․․․信信信 사사사상상상

동학은 誠․敬․信이라는 유학 핵심 개념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사용한다.誠이
한올의 道라면,敬은은 만물을 대하는 사람의 道이고,信은 구체적인 자연의 道이
다.외면적으로 볼 때는 셋이 다르지만 내면은 상통한다.상통하는 것은 한올님이

80)天道敎中央摠部,『天道敎經典』(서울:天道敎中央摠部,1980),p.100.



다.한올님이 순일하고 쉼없이 덕을 베푸는 것이 誠이고,모든 존재와 만물을 한올
님의 표현으로 대접하는 것이 敬이고,한올님의 변함 없는 믿음이 信이다81)라고 하
였다.다시 말하면 海月은 誠을을 우주법칙으로 보고 우주의 법칙이 한시라도 멈추
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이 誠이라고 하였다.이처럼 쉼 없는 하늘의 至誠
을 나의 생활에 받아들이는 것을 유학은 인간 행위의 제일 원리로 받아들인다.지
극하게 誠을 다할 때 찾아오는 것이 至誠이다.그러므로 至誠을 다하면 성인이 된
다는 것이며,동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인이 되는 것을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다.정성을 다하여 한올의 성과 차이가 없어질 때 인간은 성인으로 태어난다.순수
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할 때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성인의 경
지이다.82)
한편 정성 誠자는 말씀(言)과 이룰(成)자의 합자이다.글자의 뜻대로 말하면 말한

그대로 이루는 것을 뜻한다.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뜻과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끈기 있는 정신자세를 말하는 것이다.여기서 사
람은 우선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바른 정성을 가져야 한다.바르지 못한 목적을 향
하여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헛된 것이 된다.따라서 정성은 순일 하고 참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바른 뜻과 바른 목적을 향해서 부지런하고 참고 이겨냄으로써 끝까
지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뜻을 관철하는 성실한 자세인 것이다.
그리고 敬에 대해서 恭敬이란 서로 어울리는 관계의 도덕으로 협력의 질서를 이

루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관계없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사람은 서로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번영과 창조
를 이루고 살아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海月은 “한올님의 공경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올님 공
경은 진리를 공경하는 것이며 존재의 중심을 잡는 것이다.존재의 중심은 다름 아
닌 한올님이다.
일상 생활에서 誠을 실현하는 구체적 행위 규범이 敬이다.敬은 구체적인 인간

행동의 길잡이이다.海月은 우선 공경을 세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한다.

81)부산예술문화대학 동학연구소 엮음,『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부산:예원서
원,1999),p.10.

82)上揭書,pp.110-112.



첫째,자신의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다.(敬天)
둘째,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敬人)
셋째,사물을 공경하는 것이다.(敬物)
敬天은 영성 본위의 생활이다.영성은 인간의 본성이며 한올의 명령이다.
海月은 水雲의 道가 바로 敬天에 있다고 한다.동학의 道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올님에게 지극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는 것이다.이것이 동학의 道는 孝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孝가 동학의 道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孝의 대상이다.孝
의 대상은 육신의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물리적․정신적․영적 우주만물의 부
모님이다.또한 海月은 한올님을 공경함으로써 효과가 있는지를 지적하기로 첫째,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둘째,경천함으로써 人吾同胞
와 物吾同胞의 이치를 완전히 깨닫는다고 한다.셋째,경천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83)고 하였다.
그리고 敬人은 19세기 말 한국인이 찾아낸 휴머니즘이다.서구 휴머니즘에서는

인간 본성을 이성으로 본다면 동학은 네오휴머니즘은 인간 본성을 한올님으로 본
다.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모든 사상과 제도의 밑바
탕은 인간존중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관념은 동학에 이르러 시작되었다.다시
말해서 인간존중,만민평등,여성존중,아동존중 등은 경인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
주의 인간상을 그리는데 극치를 이루는 사상이다.서구의 모더니티의 핵심인 휴머
니즘과 水雲이 창시한 휴머니즘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그 차이는 휴머니즘과
네오휴머니즘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敬物은 서구 모던니티 사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海月은 소백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사람을 대하는 곳에서 세상을 기화할 수 있고 물건을 접하는 곳에서 천지자연의 이
치를 깨닫을 수 있으므로 도를 구하는 자는 이 두 가지 길에 충실해야 할 것.84)

이라고 한다.세상으로부터 온갖 억압을 받으면서도 海月은 동학의 道는 세상 속

83)前揭書,pp.119-121.
84)天道敎史編,『天道敎百年略史 上卷』(서울:천도교중앙총부,1973),p.128.



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동학은 사람과 자연 사물을 떠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敬人하여 세상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고 敬物하여 천지자연의 이치
를 깨닫는데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사람만이 한올님을 모신 존재가 아니라 천지만물 또한 한올님을 모신 존재이며,

심지어 무생물인 물건조차 한올님을 모신 존재로서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완전히
자각하였다.그래서 海月은 “만물은 侍天主 아님이 없다”고 하였다.이는 人吾同胞,
物吾同胞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나며 그것은 다시 三敬사상에서 구체화된다.
이는 서구의 이성 중심의 인간관,물질과 정신을 둘로 보고 자연을 마구 훼손시

켜 온 지금까지의 자연관계는 다른,모든 만물을 하나의 유기적 생명으로 보는 사
유인 것이다.그러나 단순한 유기체적 세계관에 그치지 않고 천지만물 부모와 똑같
이 생각하여 공경하고 받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데서 그 차원을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信은 실천이자 결과이다.현실 생활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신이다.

信은 한올님에 대한 믿음이다.信을 존재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몸에 해당된다.몸
은 바탕이며 토대이다.얼과 마음이 깃들인 곳이 몸이다.물이 없는 꽃병에 꽃을
꽂을 수 없듯이 마음이 없는 몸에 한올이 머물 수 없다.그러므로 모은 수행의 기
초이며 만사의 기본이다.
믿음은 모든 관계의 바탕이 되는 덕목이다.이 우주는 어떤 일괄된 원리라는 약

속을 바탕으로 성립,발전하고 있다.그런데 우주 자연의 약속은 어느 때 어디서나
거짓이 없지만 인간 상호간의 약속과 신의는 자기 한 몸을 위하여 파괴하거나 변
질시키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고 상화간의 관계가 끊어져 잘못되는 경우
가 많다.龍潭遺詞 道修詞에 이르기를 “大抵 세상 人道中에 믿을 信자 주장일세”85)
라고 말하여 믿음의 회복을 가장 크게 역설하였으니 오늘날의 불안과 위기는 실로
믿음을 잃은 까닭이라고 하여 믿음의 교육사상을 말하고 있다.
한편 誠․敬․信의 사상을 守心正氣 사상에서 고찰하면 守心正氣란 마음을 지키

고 기운을 바로 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 守心이란 동학사상의 중심 이상인
侍天主,즉 하느님을 모신다는 확신,참다운 자아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보존하여
자신의 똑바른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이라면 正氣는 자기가 지닌 올바른 마음을 실

85)前揭書,p.95.



천에 옮기는 확고한 행동을 가르킨다.이렇듯 양심을 지키고 본성을 상실하지 않으
려면 守心正氣의 실천적 자세를 빼놓을 수 없는 절대 요건이다.86)
이상에서 살펴본 誠․敬․信은 한올님을 모시는 올바른 태도,곧 수도의 방법이

다.이와 같이 水雲은 侍天主의 자각에서 나타나는 참된 자아에 대한 誠․敬․信의
사상은 동시에 다른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동학사상의 핵심은 세상사람 모두가 守心正氣를 통해 본래의 성실한 마음으로

보존하며 동시에 참된 자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誠․敬․信의 道成德立으로 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6)金京一,“實存思想에서 본 東學倫理”(中央大 碩士學位論文,1980),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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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民族主義의 理念的 구도를 論하는데 있어서 동학사상은 그 완성이자 集大成
이라고 할 수 있다.그것은 동학의 창시자인 水雲의 제일성과 제이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즉 水雲은 得道後 가장 먼저 한 말이 布德天下이었고 두 번째 한
말이 輔國安民이었다.布德天下는 人類主義를 輔國安民은 민족주의를 상징한 것이
다.실제로 동학은 그 창도의 동기와 배경 정신 目標가 이른바,宗敎改革,民族主
義,民主主義,社會主義 등 고대로 축적되어온 근대 이래의 중대한 問題와 要因을
다고 있는 것이다.87)
이 같은 東學思想의 창도와 基本思想,政治思想 그리고 民族主義理念을 中心으로

살펴본다.

제제제 111절절절 동동동학학학의의의 정정정치치치사사사상상상

동학의 정치사상을 近代化 과정에 있어서 個我의 自覺과 국가의미의 발견이라는
兩大思想의 전개과정이었다.
朝鮮朝 封建專政體制下에서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地位와 職業에 따라 존재하였

고 양반,중서,상인,천인의 4계급이 구별되어지고 다시 적서의 차별이 심하였던
것이다.이 사회의 지배계급이 소수의 양반계급을 제외하고는 인간이하의 대우에
신음하는 민중을 대개가 상놈(상인),천민이었던 것이다.더욱이 이 사회의 생산력
의 일원으로 농민은 모두가 상민,천인으로서 敎育도 받지 못하고 언제나 양반을
위해 봉사만 하는 과대한 부담에 허덕이는 가련한 존재였다.또 사회적으로 최하의
대우를 받는 공천의 노비가 존재했고 노비매매가 행하여지는 형편이었다.
이처럼 近代朝鮮朝時期의 민중은 모두다 학대와 굴욕적 대우를 감수하는 무기력

한 존재였으며 인간성과 인권이 부정당한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사람들이었다.이
와 간이 무평등,무자유의 농민대중의 조선말에 와서 점차 자기들의 처지를 의식하
고 지배자의 강제와 억압에 반항하는 의식을 깨닫게 된 것이다.

87)金永斗,「韓國政治思想史」,『韓國文化史大系』Ⅱ,(高大出版部,1972),p.178.



이 근대적 인간의 자각이 싹트고 民衆運動이 태동하는 전환기에 나타난 것이 동
학사상이었다.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과 하느님을 모신다는 侍天主의 意識이
확립됨으로써 모든 인간은 자유와 평등한 존재라는 개아의 의식이 고취하게 되고
당시의 봉건적 構造의 모순을 탈피하여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西學을 중심으로
한 외세의 침투에 대항해야 하는 국가수호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본
절에서는 동학의 정치사상을 現代的 政治이데올로기로서의 民主主義의 이념과 社
會主義 이념을 중심으로 考察해 보고자 한다.

111...민민민주주주주주주의의의

東學思想의 民主主義적 政治理念은 人間平等의 原理에서 찾을 수 있다.즉 人乃
天思想이 바로 그것인데 인간이 곧 하늘이므로 인간을 이 우주의 가장 최고지위의
자리에 위치한 위대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따라서 어떠한 인간이든 성실성과 존엄
심만을 가졌다면 모두 한울님과 같은 존재고 본다.즉 誠과 敬의 2字만 지키는 人
間이라면 상인이든지 천민이든지 모두 君子요 聖人이 되지만,이 성과 경이 없는
양반이나 토호같은 지배층은 참다운 人間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재래
의 문벌과 신분상의 낡은 봉건적 人間關係에 대해서 東學에서는 誠敬 2字에 의해
평등하고 스스로 각성한 近代的 個人을 發見하게 된 것이다.88)
당시의 엄한 身分制社會 속에서 동학의 이 같은 平等主義思想은 충격적인 발상

의 전환이었으며 기층민중에게는 엄청난 호소력을 지녔었다.실제로 동학에 入道해
혁명에까지 참여했었던 白帆 金九先生도 동학의 이 같은 平等主義에서 자신이 찾
는 이상향을 발견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상놈된 限이 골수에 사무친 나로서는 동학의 平等主義가 더할 수 없이 고마웠

고 또 이씨의 운수가 진하였으니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말도 海州의 과거장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의 부패함에 실망한 나에게는 적절하게 들리지 아니할 수가 없
었다.”89)
人乃天思想은 人間至上主義를 고조시키고 人間平等主義를 주장한 것으로 개성의

88)吳益濟,『天道敎要義』,pp.133～138.
89)宋建鎬,『金九』(한길사,1980),pp.37～38.



완전 해방과 사회생활의 완전 해방을 주장한다.그러므로 人間은 人格的 完成만을
추구해야 하는 동시에 본연적 자연과 인간성에 모순되는 人間關係와 社會制度의
제 모순을 거부할 천부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는 民主的 原則이 도출되는 것이다.
박동홍박사는 인내천사상에 대해서 “이 人乃天思想에 대하여 現代思想이 휴머니

티를 자주 문제삼는다.人間의 尊嚴性을 외친다.그러나 이 현대사상에서도 天道敎
의 人乃天思想만큼 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을 찾아볼 수는 없다.사람
이 곧 한울이라면 전통적인 기독교인은 깜짝 놀란 일이다.그보다 더 큰 죄악이 없
기 때문이다.그런 만큼 특색이 있다.......인내천의 지향은 현대의 그 어느 民主主
義 보다도 철저하고 깊은 것이 아닐 수 없다”90)고 극찬하고 있다.동학의 민주주
의적 성격은 具體的으로 民權思想으로 요약할 수 있다.민주주의의 발전이 민권의
확대였다고 볼 때 이와 같은 요약은 동학의 민주주의 사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하다
고 사료된다.
첫째,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대한 각성이다.즉 水雲의 侍天主思想이 海月에

와서 人是天思想으로 또 의암에 와서는 人乃天思想로 進化되었고 그 시행으로는
事人如天으로 구체화되었다.이러한 사상의 進化過程 속에서 당시의 絶對君主體制
下에서 매몰된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自覺인 것이며,한국적 휴머니즘의 정화
인 것이다.
둘째,民本思想이다.아무리 儒敎의 民本思想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역사

상 인민의 권익이 부각된 것은 그리 흔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다.그들은 절대왕정에 대한 忠誠만이 신민의 도리라고 생각함으로
써 스스로를 비하하여 왔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암 孫秉熙는 “무릇 이르기를 백
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나라의 근본이 온전치 못하고 그 나라가 완전하게 독립을
누린 예가 없다.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文明의 道를 각기 지키어 그 백성을 보호하
고 그들의 직업을 가르쳐 그 국가로 하여금 泰山처럼 안전케 한다.”91)
셋째.계급타파의 사상이다.조선조 후기의 최대의 사회적 모순은 곧 지나친 사

회계급의 형성이었으며 水雲이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社會改革의 방편으로
동학을 창도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동학의 지도자들이 대개가 사회적

90)韓國思想硏究會刊,“韓國思想 硏究의 構想”,盧泰久,「韓國民族主義의政治理念」,p.171.
91)龍潭淵源,「東學 天道敎 略史」,義庵의 三戰論中 제1전 道戰에 나옴.



으로 냉대받던 계층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즉 구체적으로 水雲은 당시 사회에서 소
외된 서출의 지식인이었으며 이대 교조인 海月은 더욱 비천한 출신으로 머슴살이
로 생계를 유지하던 무지렁이었으며 삼대 교조 의암 역시 하층계급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동학의 교지에 나타나고 있는 계급타파의 사상은 하
나의 필연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동학사상에서는 人類의 재화는 계급
에 있는 것이요,경제적 계급의 차별에 있는 것이므로 계급차별이 없고 재화가 일
치하면 인간의 幸福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이것은 1894년 동학혁명
때 주장되어 나온 폐정개혁요구12개조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여성의 지위를 각성시켰다는 점이다.오랫동안 韓民族의 認識을 지배하여

온 유교의 남존여비 개념은 비단 인도주의적인 면을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한국 사
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였으며,여성 특유의 能力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분야가
외면되었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불행한 일이었다.海月은 본시 성품이 온자한
데에다가 특히 여성에 대하여 애착을 가졌던 탓으로 그늘에서 지내는 여성의 지위
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도들을 계몽시키었으며,특히 1889년 11월에는 全文 6조의
內修道文을 지어 교도들에게 전수하였는데 그 1조에 ‘집안 사람을 한울같이 공경하
라.며느리를 사랑하라.노예를 자식같이 사랑하라.우마육축을 경시하지 말라.만
일 그렇지 못하면 한울님이 노하시니라’92)라고 가르치고 있다.

222...사사사회회회주주주의의의

西歐에서의 社會主義 이데올로기의 발생은 市民革命을 통한 이익이 소수의 상공
업자,전문직업인 등의 시민들에게만 돌아가자 거기에서 소외된 빈민계층의 이념적
무기로 등장했었다.그것은 서구의 개인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자 전체중심
의 社會主義 思想으로 전화되었던 것이다.우리의 동학사상에서도 이런 사회주의적
성격이 포함되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즉 西歐의 社會主義 발생이 소외된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등장한 것

처럼 동학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이 서구의 그것과 비슷했던 것이다.18세기 초

92)弊政改革案의 5項 :奴婢文書 消却,6項,賤人差別禁止,9項 :官吏採用에 人材爲主登用,
12항 土地의 不均的 分作 등이 具體的인 內容이다.



순조조에 와서는 中央政府가 완전히 부패하고 탐관오리가 횡행하였으며 곳곳에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유랑민화되어 유토피아를 찾고 있었다.93)이 같은 모든 현상
이 결국은 李朝封建體制의 해체를 독촉하는 징후들이었다.
이러한 때 水雲은 民衆이 도탄에 빠져 삶의 지표를 상실하고 허무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일세상 저 인물이 도탄중 아닐런가 어렵도다 어렵도다 만나기도 어렵도다 함지

사지 출생들아 輔國安民 어찌할꾜....”94)
여기서 水雲은 난세에 대한 民衆들은 개인의 향락과 영달이나 꿈꾸고 국가의 운

명이나 사회의 정도를 생각하지 않음으로 해서 세기말적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인
간의 절망적 경향이 짙어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스스로의 이름을 제우로 고치고 이름처럼 “제인질병‘과 ’평등사회‘의 실천에 모든

것을 바친 水雲에게서 그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經濟的 社會主義를 논할 때 봉건시대에서나 지금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

대한 정의일 것이다.특히 모든 경제적 산물을 땅에 일차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
었던 근대이전의 시대에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동학이 창도되기 이전
조선에서는 이미 실학자들에 의한 토지의 균분,여전제와 경자유전의 法則 등이 있
었으나 어느 곳에서도 실행되지 못했으며 불평등한 경제구조는 개선되지 못했다.
그러나 동학에서는 그 같은 실학자들의 주장이 곳곳에서 수용되어 그들의 포고문,
창의문,창도이념 등에 나타나고 있다.
동학에서는 철저하게 귀족주의에 반대하여 부를 독점하고 있는 양반,토호에 대

해서도 철저하게 지향하고 있다.따라서 동학은 버려진 農民大衆을 구하려고 하였
고 그리고 輔國安民도 역시 농민들 억도창생을 위한 보국이지 양반과 세도정치의
존속을 위한 보국은 아니었던 것이다.결국 동학의 社會主義 思想은 安民과 敎民이
었으며 그것이 무빈의 민중경제 즉 民生主義의 思想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이 같은 동학의 政治思想은 후일 동학의 전위단체로 탄생한 천도교청우당의 삼

대강령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시되었다.

93)당시에 유행하던 「鄭鑑錄」이나 계룡산의 대두 등이 모두 그것이었으며 특히 1811년
(순조11년)의 洪景來 亂은 그것들의 절정이었다.

94)龍潭淵源,p.187,「龍潭遺詞」중 권학가에서



첫째,民族自主의 民主主義 獨立國家의 建設
둘째,事人如天의 精神에 맞는 새 道德의 樹立
셋째,同歸一體의 理念에 맞는 새 經濟制度의 實現이 그것이다.95)

제제제 222절절절 동동동학학학과과과 민민민족족족주주주의의의의의의 정정정치치치이이이념념념

東學은 그 이름자체가 西學에 반대하는 槪念으로 創案되었을 정도로 民族主義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또한 동학은 서양의 침략에 대해서만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中國文化의 傳統에도 도전하고 있다.이처럼 유구한 중국의 문화전통에 도
전했다는 점에서 동학은 참다운 韓國的 民族主義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동학의 경전에 숱하게 등장하는 ‘왜놈,되놈,서양인’에 대한 水雲의 경각심은 단

시 기층민중에게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이었다.만일 이 감정이 중국에 대한 忠誠을
감사고 있다면 그 역시 事大主義이다.이 사대주의의 속성을 克服할 때 비로소 우
리의 民族主義는 그 理念的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96)
따라서 西洋을 거부하며 傳統的 中和思想을 초극하는 동학사상은 韓國民族主義

의 政治理念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특히 한국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전통사상
의 맥인 조화와 화합을 계승해 인류의 미래상까지를 제시했다는 世界史的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우선 이와 같은 동학의 民族主義的 실천을 보고,동학
의 民族主義的 性格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111...동동동학학학의의의 민민민족족족주주주의의의적적적 성성성격격격

동학의 民族主義적 性格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輔國安民과

95)靑友黨은 일제때 天道敎 靑年黨을 母體로 1931年 創建되어 지하활동 중 해방이후 본
격적으로 등장했으나 南北에서 모두 중도를 주장하다 설자리를 잃고 悲劇的으로 終末
을 맞은 정당이었다.현재 북에 있는 靑友黨은 본질과는 거리가 먼 他律的 政黨이다.
靑友黨에 관한 기록은 天道敎에서 發行하는 일부책자에 간단히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金哲,『東學精義』(東宣社,1989),pp.353～386.

96)특히 “儒道,佛道,累千年의 운이 역시 다했던가!”하는 표현에서 東學은 旣存의 東
洋文化에 대한 회의와 한계를 절감했음을 알 수 있다.



同歸一體思想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水雲의 제1성이 人類主義를 제창하는 布德天下였다

면 제2성은 民族主義를 제창하는 輔國安民이었다.즉 동학에서는 인류구제의 보편
적 진리를 지니면서도 民族主義에 철저하였다.가장 韓國的인 것이 가장 世界的이
라는 역설논리가 있듯이 동학은 民族主義와 동시에 世界主義를 추구한 것이다.
동학의 輔國安民思想은 우리나라에 있어 近代的 民族主義意識의 선험자적인 자

각이었다.따라서 척왜척화였고 척양을 외친 것이다.이 같은 外勢의 침략을 배척
하는데서 民族意識이 싹트고 輔國安民을 부르짖게 되니 여기서 동학의 民族主義는
출발이었다.따라서 輔國安民思想은 조선왕조 해방기에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民衆으로 하여금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는데 앞장서게 하였다.당시 양반사회에서
輔國安民의 과제는 당연히 집권계층이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와
겨레는 어떻게 되든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 한 몸의 득세에만 집착할 때 민중이 스
스로 나라를 지키는 힘이요 주인임을 과시하고 民族運動의 主體 세력이 民衆自身
임을 自覺케 한 것이다.韓國民族主義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民族主義로 定立되기
위해서는 그것인 民衆의 지향과 합치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東學民族主義
야 말로 韓國民族主義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학의 輔國安民은 여기서 朝鮮의 배타적 民族主義로 끝나는데 있지 않

음이 그 특징이다.즉 水雲이 동학을 말할 때 輔國安民 地上天國이라는 계단적 목
적을 세웠기 때문이다.水雲은 朝鮮과 人類를 살펴,첫째 보국(輔國)의 이상을 정하
고 둘째,사회의 현상을 살피어 安民의 이상을 정하였으며,최종으로 宗敎的 地上
天國의 이상을 정했던 것이다.더욱이 이 세 가지 계단을 절대로 한계단 한계단씩
따로 떼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輔國의 계단에서도 안민을 힘써야
하고 안민의 계단에서도 지상천국(地上天國)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학의 輔國安民思想은 그냥 民族主義의 테두리에서만 볼 수 없는 것으

로 곧 地上天國의 이상인 布德天下와 경제창생의 세계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
고 있다.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輔國安民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民
族問題의 해결이 地上天國 즉 人類世界主義에 달하는 관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
다.
동학이 韓國民族主義思想을 계승하고 완성했다는 의미는 韓國的 民族主義思想



즉 전통사상의 핵심인 조화와 화합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다는데 있다.이 점이
가장 극명하게 노출되는 부분이 동학의 同歸一體思想이다.
水雲은 同歸一體를 여러 번 강조하였다.‘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마는 현숙

한 모든 근자 同歸一體 하였던가’‘억조창생 많은 사람 동귀일체 하는 줄을 사십평
생 알았던가’97)
同歸一體는 하나의 思想으로 귀일하여 결집함을 의미한다.이것은 천인합일,개

전일체의 원리에서 나왔는데 그 주체적 의미는 인간사회는 모든 결집체요,협동체
요,조직체이다.그러므로 個人은 부분적 존재요,사회는 전체적 존재로서 부분적인
개인을 무시하고는 社會의 發展을 기할 수 없고 전체인 사회를 떠나서는 個人의
生存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의 社會는 個人主義와 全體主義가 상호대립하고 있다.이 둘은 서로

가 장단점이 있으니 個人主義는 個人의 자유와 차의 ,능률을 기하는데 장점이 있
는 반면 전체의 평등을 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全體主義는 전체의 평등을
기하는데 치중하지만 개인의 自由와 창의 및 능률을 말살하는 결함이 있는 것이다.
全體主義는 평등을 앞세우지만 폐쇄주의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재와 비타협적 배

타성을 지니고 비판을 거부하며 자유를 말살하는 결함이 있다.
반대로 個人主義는 개방적으로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개정불변한 이념적 독선을

거부하고 多樣性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니지만 불평등에 빠지기 쉽고 자유의 역설
논리를 면하기 어려운 한계성이 있다.말하자면 自由가 제한되지 않을 때 자유는
스스로로 자멸한다는 역설이다.무제한의 自由는 강자의 自由를 보장하고 약자의
자유를 강탈할 자유까지도 포함하게 되며 따라서 自由를 제한할 국가보호주의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데 국가권력의 지나친 간섭은 다시 自由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에로 기우는 위험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는 한쪽에 편중하는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 직면하게 되고 그 해결책이 동학의 同歸一體思想에서 발견되는 것
이다.個人主義가 지향하는 自由와 全體主義가 지향하는 평등의 부조화를 和合시키
어 雙全으로 조화하여 이들의 대립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同歸一體의 思想은 韓

97)「龍潭遺詞」교훈가 중에서.



國民族主義思想의 핵심을 그대로 계승 發展시킨 것이다.
人類는 지금껏 民主라는 이름아래서 自由와 平等이라는 두 개의 상극개념 속에

서 극복의 방향을 갈구하고 있었다.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구상화된 시민의 개념
인 자유는 부르조아의 심볼처럼되어 世界를 풍미하였고,그것의 반동개념으로 등장
한 것이 自由의 不平等에 반발한 平等의 槪念이었다.이의 具體化된 理念이 資本主
義와 社會主義이다.결국 대립과 갈등의 西歐思想의 결론은 자유로운 인간과 평등
한 인간이라는 두 명제로 귀착된다.98)이것의 통합은 東學思想이요,同歸一體思想
인 것이다.
同歸一體에서 보면 自由나 平等은 하나의 槪念에서 분리된 分化槪念일 뿐이다.

따라서 하나의 통합개념으로 귀일하라는 것이 東學의 同歸一體思想이다.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고 화합으로 지향하는 韓國民族主義의 특성이 東學思想

으로 계승되어 오늘날 그 世界史的 意義를 우리에게 과제로 주고 있는 것이 韓國
民族主義 政治理念인 것이다.

222...동동동학학학의의의 민민민족족족주주주의의의 실실실천천천

동학의 韓國民族主義의 이념실천은 반봉건,반외세의 甲午東學革命에서 최초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난다.
東學革命은 당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모순의 제거에 목적을 둔 半封建運動
이며,일제에 대한 반침략운동으로 民族主義的 性格의 民族運動이었고 思想的으로
는 아래로부터의 民衆革命적 性格을 띄면서 강력한 民族主義 意識에 입각했으므로
韓國 民族主義의 理念形이 되었고,이 民族主義 理念은 그 후에도 反日獨立運動에
계승 발전되어 民族解放運動을 추진하는 原動力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혁명의 지도자인 녹두장군 전봉준이 고부 백산에서 한 백산맹약에서

동학의 민족주의적 이념을 알 수 있다.99)

98)오늘날 社會主義圈이 崩壞되고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그것의 崩壞가 根源的 自由 平
等의 和合이요,調和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그것은 오로지 社會主義圈의 열악
한 物質的 土臺의 崩壞일 뿐이지 두 개의 對立槪念의 해결이 아닌 것이다.

99)李羅英,『朝鮮民族解放鬪爭史』



“우리가 의를 들어 차를 지함은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國家를 반석 위에 두자 함이
라.안으로는 탐욕한 관리의 머리를 버히고 밖으로는 횡폭할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함이라.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을 받는 民衆들과 방백과 수령의 및에 굴욕을 받는 소
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萬
一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첫째,사람을 죽이지 말고,재물을 파괴치 말 것.
둘째,忠孝를 다하고 濟世安民할 것
셋째,왜양을 축멸하고 聖道를 밝게 할 것
넷째,兵을 몰아 서울로 들어가 부패한 권세층을 전멸할 것”
이와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동학이 당시 철저하게 民衆들의 要求를 수

용하면서도 그들을 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폐정개혁안에서 제기한 탐관오리와 횡폭한 부호들의 무리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불량한 유생과 양반들에 대한 징벌,노비문서의 소각,각종 천인들에 대한 대
우개선,과부의 재혼,문벌타파와 인재본위의 등용,일체의 잡세 폐지,일본침략자
들과 밀통하는 반역자의 처벌,일체 사채와 부채의 취소,토지의 균등분작 등 주장
에는 당시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는바 이것은 피지배대
중이었던 농민대중의 의사와 要求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
목되는 民族主義的 性格이다.
또한 동학혁명의 2차 봉기 때 공주전투에서 혁명진압군인 官軍에 대하여 한 전

봉준의 호소에서도 그 같은 民族主義的 바탕을 잘 알 수 있다.
“나라를 지키고자 일본과 싸우는 의병에 官軍이 도리어 적 일군에 가담해 동족

상잔을 벌이고 있으니 어찌 애달픈 일이 아니오.벌왜벌화는 우리의 대의일 것이니
함께 손잡고 나라를 지키자”100)동학혁명을 통해 성숙된 동학의 民族主義的 性格은
이후 甲申改化革新運動으로 이어졌다.갑신개혁은 의암의 주도 하에 동학에서 시도
한 전국적인 개화혁신운동으로서 진보회를 통해 당발운동,민권행사와 개몽횡설,
실용적인 의복운동 등이 단행되었으며 전국에 360여 군에 民會가 설치되는 등 혁
신적인 운동을 말한다.이에 당황한 정부와 日軍의 탄압으로 동학도들의 많은 희생
이 뒤따랐음을 주지의 사실이다.101)

100)宋建鎬,『韓國民族主義의 探究』,(창작과 비평사,1975),pp.194～196.
101)吳益濟,『天道敎槪觀』(天道敎中央摠部,1990),pp.185～192.



동학의 民族主義的 實踐은 3․1運動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그야말로 全民族의
擧族的인 獨立運動이었던 3․1運動은 비폭력 무저항의 精神과 平和主義의 思想 등
우리 겨레의 소중한 자산이다.그러면 동학에서는 3․1運動을 어떻게 규정하면서
韓國民族主義와 연계시키는가를 알아보면,
첫째,3․1運動은 東學革命의 계승이었다.東學革命의 후예인 天道敎가 3․1運動

의 주역이었고 동학혁명의 統領이었던 孫秉熙가 3․1運動을 영도하고,東學革命이
추구한 정신이 3․1運動의 정신이 되었다.
둘째,3․1運動은 自主的 民族自決主義다.그것은 民族의 主體的 獨立精神이다.
셋째,3․1精神의 특징은 뭉치는 힘이었다.그것은 신앙과 사상을 초월한 民族의

단합과 단결의 정신이다.
넷째,3․1精神은 平和에 있다.독립을 추구하면서 배타적이 아니고 동시에 東洋

平和를 추구하고 그 저항수단 역시 비폭력이었다.
다섯째,3․1精神은 民主主義가 그 밑바탕이었다.3․1運動은 왕조사의 종언을

고하고 民主主義를 추구하는 近代的 民族主義에 기초한 것이다.
3․1運動 이후에도 동학은 일제기간 내내 그리고 分斷된 祖國에서도 그들의 民

族主義的 실천을 계속했다.언론,출판을 통한 문화운동,청우당을 통한 정치운동
특히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던 1938년의 멸왜기도운동 등으로 고난 속의 民族主義
실천을 계속했던 것이다.
동학에서는 그들의 운동을 통한 희생자가 40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숫자

는 역시 극심한 탄압속에서 전도된 天主敎의 순교자가 1만 명이라고 알려진데 비
해 너무도 엄청난 사실이며 이제껏 歷史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실상이었다.
더욱이 동학의 순교자 40만 명은 天主敎가 1만 수교자가 순전히 宗敎的 目的으로
순교한데 비해 대부분의 희생이 社會改革을 지향하다가 당한 순교였다는 질적 차
이를 착과해서는 안 된다.이처럼 동학의 民族主義 實踐은 우리 역사에 그들이 충
분히 발언권을 가져도 된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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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에 사는 우리들은 過去와 달리 세계정치를 곧바로 현실로서 감각하고 있다.
이때에 우리라고 하는 主體는 막연히 인간존재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하
나의 국민으로서 존재한다.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국민으로서 自覺하고 존재하는
한에서 우리는 세계정치를 감각하는 것이다.한편 세계정치를 감각한다는 말은 단
순히 남의 일에 대한 흥미로서가 아니라 國家라고 하는 집단이 세계정치 속에서
흥망성쇄를 겪고 그 속에 존재하는 나 자신이 그러한 변동 속에서 運命을 같이 한
다는 말이 된다.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목전의 이익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더라
도 長期的인 안목에서 國家全體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로 하는 것이다.결국 이러한
점은 오늘날의 세계사가 個別 民族國家를 단위로,또 주체로 하여 성립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현대민족주의라는 명분 하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

면 그것은 우리 민족이 세계사의 주류에 참여하여 세계사라는 수레 뒤끝에서 마지
못해 따라 가던 모멸의 시대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안이 제시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韓國

民族主義의 課題가 될 것이다.
우리들이 흔히 가지기 쉬운 착이함이 있다면 그것은 민족주의라는 것을 과거적

감정형태로 보고,비즉물적이고 충동적이고 따라서 시대유물이상의 것은 아니며 세
련되지 않은 집단감정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운운하는데 있는 것이다.그러나 곧 명
백하게 되는 일은 이와 같은 표면상 정말로 現代的인 감정처럼 보이는 新理論들은
그 실은 現代的 感覺의 유행적 영합이상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지식의 과
열 밖에 되지 않는 일이 흔히 있는 것이다.
現代國家成立을 내부적으로 성숙시키지 못한 채 국제질서의 역학 관계의 결과로

서 명목상으로만 現代國家로 등록된 신생국가들은 단순한 독립만으로 현대국가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실에 있어서 사물적인 조건102)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국

102)事物的 條件이란 첫째,國土안의 모든 國民들이 國家라는 共同意味을 가져야만 한
다는 것과 둘째,독립전의 傳統的 支配勢力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指導勢力이
現代國家構造를 뒷받침해야 하나 現實的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근대적 사회조직을 현대적인 것으로 개편하는 기본추진력

은 공업화이다.공업화의 필수요소에는 계획자본․기술 노동력이라는 데는 理論이
없지만 이와 같은 요소는 모두가 현대적인 성격의 것일 뿐만 아니라 공업화를 통
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전통적․인습적․전근대적인 인간관계가 現代化되는 과
정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이외 역할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집단은 정치적 지도집단이라는 것이 후진사회의 現實이다.2차대전이후의 신생국가
의 政治的 지도집단은 거의 모두가 그들의 건국이념으로 民族主義를 들고 나왔으
며 그 표현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가의식의 통합,공업
화,社會的 正義를 구현하는 방향에서의 사회개편이라는 세 가지로 要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의 지도계층이 계층으로서 성숙되지 않거나,계층 간에 지도

권에 대한 경쟁이 심하면 민족주의를 위한 내적 통일이 위태로워진다.또 이러한
경우,즉 民族主義의 내적 조건이 성숙되어지기 전에 외부의 압력이 커지는 경우,
소박한 저항민족주의로 타락하기 쉽다.따라서 한국민족주주의에 있어서 지도자와
피지도 층의 문제는 민족주의문제의 핵심이며,또 그 운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열쇠
가 되는 것이다.
民族主義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국적 특수상황에 놓고 볼 때 근대화와 統一이

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원래 우리가 近代化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구미적 경제발전의 역사적 유형과 관련

시켜 이해되던 말이다103).그러나 한국의 近代化라고 하는 특수한 문제는 이를 구
체적으로 개념정의 하기가 복잡하므로 대체로 구미적 정치․경제․군사수준에 접
근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자 한다.近代化가 민족주의라는 차원에서 검토될 때
그것은 식민지화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만약 외국문물이 밀어닥치는 대로 그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近代化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식민지화와 다를
바 없다.그러한 구별은 근대화란 그 주체되는 사회가 국제기분에 능동적으로 접근
하려는 실천적 자세라고 할 때 분명해진다.또 국제기준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 주체인 국민 각자가 자신의 국민적 자긍심과 전통에 대한 내면적 생명감

103)車基聖,『近代化政治論』(서울 :傳英社,1980),p.63.



을 자랑하는 자세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계사의 현 단계에서 이룩되는 세계정치의 기본단위는 민족국가이다.따라서 우

리가 세계정치 속에 적응하여 나가고 또 그 주류에 참여하여 나가고자 한다면 우
선 우리 민족이 한 개 民族國家로 統一되어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를 볼 때 민족주의는 單一民族主義에서 다민족주의의 방향으로 옮

겨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세계정치의 주류에 참여하고 나아
가서는 世界文明에 공헌하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 거쳐야 할 民族國家의 완결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다.보편적인 세계문명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특수적인 민족주의의
성장이 요구된다는 것은 분명히 역설적이긴 하나 우리에겐 엄연한 사실이기도 한
것이다.
민족의 이익을 最大로 추구할 수 있는 길이 타민족과의 協同的 태도를 갖는 것

임을 인식한 민족은 구체적 행위에 있어서 타민족을 협조자로 생각할 수 있는 유
연한 사고를 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도 새로운 다민족적인 유대지역형성과 그것의
發展을 위해서는 민족국가로서의 한국의 완성,즉 민족통일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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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大部分의 학자들은 民族主義가 점차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것은 民族主義가 非正常的이고 배타적인 형태로 發展함에 따라 위기가 초
래되었으며(1,2次 世界大戰),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또한 經濟的 필요 역
시 民族國家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고,교통,통신의 발달로 民族國家의 경계 역시
불명확해지고 있음을 그들은 지적하고 있다.
분명히 民族主義는 국민의 통합이라는 肯定的인 面이 있는 반면 人類라는 全體

의 통합을 저해하는 否定的인 面이 상존해있다.이와 같이 民族主義의 二重星에 대
해서 車基壁교수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民族이 存在하는 민족과제 내지 民族主義는 存在하게 마련이고 民族主義가 존

속하는 한 肯定的,否定的 두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民族主義 속성도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흔히 말해지고 있듯이 ‘양쪽에 날을 가진 칼’로서의 民族主義는
자칫하면 안으로는 자국인을 해치고 밖으로는 다른 민족을 해치기 쉽다”104)
혼자만의 唯我獨尊的인 民族國家는 이 世界에서 지탱될 수 없다.그 같은 國家들

은 점차 經濟的,政治的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이 오늘의 사실이
다.같은 입장에서 民族主義는 배타주의로 갈 우려가 많은 까닭에 궁극적으로 克服
되어야 한다.여기서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民族主義를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차기벽교수의 지적처럼 民族이 있는 한 民族問題 내지 民族
主義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따라서 그것의 극복은 지금과 같이 民族을 덮
어둔 무조건적인 세계주의,인류주의 만의 강조로는 문제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안
이한 자세로써 그 根本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여기서 필자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논리를 제기할 수 있다.
즉 個別民族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또한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이 살아나 강조될

때 보편성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각 민족마다의 특수성이 강조
되고 확정되자면 자연히 각 민족의 부정적인 측면들보다는 긍정적이고 자랑하고
싶은 모습들만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人類主義라는 것은 그 같
은 개별민족의 장점들이 모여서 보편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 속에 저절로 形成된다
고 본다.이것이 바로 특수성과 보편성의 논리이며,곧 조화이고 화합인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이 같은 조화와 화합의 사상을 우리의 傳統思想에서 發見할 수

있었다.理念이라는 것은 특정 개인의 창안일 수 없다.또한 이것 저것의 혼합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이념과 사상은 민족적 전통과 풍속에서 우러난 다시 말해
조상의 피와 땀이 풍토 속에서 우러난 精神이 뿌리가 되어야 한다.이것이 진정한
韓國民族主義이고 韓國思想이다.
韓國民族主義의 강조가 곧 한국의 특수성의 강조이며 이 특수성이 보편성을 획

득해가는 과정이다.또한 한국의 특수성인 한국의 傳統思想에서는 凡人類主義가 제
시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사상의 핵심인 조화와 화합이다.
따라서 東洋의 위대한 精神文化를 계승,발전,승화시켜온 우리 民族의 傳統思想

을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새롭게 조명해감으로써 우리 民族의 歷史이래 숙원이었던

104)車基壁,『韓國民族主義의 理念과 實態』,(까치,1978),p.21.



弘益人間․在世理化의 理想國家建設의 建國理念을 펼쳐 이제 世界 속의 韓國에서
韓國 속의 세계로 웅비해 갈 수 있도록 努力을 다해야 할 것이다.105)
본 硏究는 이와 같은 소망의 작은 실현이었고 실험이었다.檀君思想에 담겨져 있

는 의미가 수천 년 뒤의 東學思想에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면 이것이 韓國思想의 핵
심이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韓國民族主義 政治理念인 것이다.106)이리하여 우리는
이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새로운 民族主義 理念의 확립과 그 구현을 위해 소승적
이고 특수적인 폐쇄적 小我를 초극한 民族 大同團結의 힘의 결집을 先行해 나아가
야 함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333...한한한국국국민민민족족족주주주의의의의의의 전전전망망망

어느 나라든지 民族國家를 보존하고 發展시키며 나아가 民族의 生存權을 유지해
나가야 할 必要가 강력히 요청될 때 民族主義를 政策化하여 國民을 統合하여 왔다
는 歷史的 경험이 있다.이것은 한 民族國家가 그 민족성원으로 하여금 최종적 책
임과 사명을 완수하게 해야한다는 숙명적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마찬가지
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民族의 運命은 우리가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
리 國家의 장래에 관해서도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論理라 하
겠다.
2000年代의 前半이 지나가는 오늘의 이 時點에서 상황전개가 뜻하는 民族史的

意味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80年代에는 그
동안 國際政治와 世界經濟를 지탱해 오던 體制와 制度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이른바 전후질서의 붕괴라고 일컫고 있는 80年代
는 지나가고 새로운 전후질서재편의 모색을 위한 커다란 國際環境變化를 맞고 있
다.이렇게 볼 때 90年代의 세계환경이나 우리나라의 조건은 많은 변화와 너무나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105)이것을 盧泰久敎授는 CreativeNationalism이자 Koreanism으로 표현하고자 주장한다.
106)檀君思想의 三位一體思想,元曉의 和諍思想,知訥의 敎觀兼修,定慧雙修,性理學의 退

溪,栗谷의 理氣論 그리고 동학의 同歸一體사상 등은 對立보다는 和合을,分裂보다는
統合 을 강조하는 일관된 흐름이 있음을 필자는 앞의 글들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國際政治的 관점에서 보더라도 첫째,새 질서와
체제의 구상을 위한 세력쟁탈적 전쟁위기와 마찰적 要因이 증대되고 있으며,둘째,
자원보호와 자원쟁탈을 위한 세력간․국가간에 있어서도 갈등과 마찰이 증대되고
있으며,넷째,각 국가마다 내부에 있어 계층간․세대간의 갈등은 심각한 통합파괴
요인으로 作用하고 있는 실정이다.뿐만 아니라 韓半島的 상황도 결코 우리에게 만
족하거나 有利한 方向으로만 展開된다고 볼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장래를 약속받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감각과 국민적 화합이 요구된다 하겠다.그 이유는 첫째로,우리도 민
족의 자존과 共産體制를 능가하는 民族主義를 뿌리 내려야 하고,둘째는,서구의
正義를 實現하여 명랑하고 아름다운 福祉國家를 기필코 이룩하여 國民生活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하며,셋째는,正當한 努力에 대해 정당한 代價가가 치러지는 정직
하고 성실하며 근면한 正義社會를 이룩해야 하며,넷째로,혼재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韓國的 명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또한 이러한 민족
사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은 우리 민족이 한결 같이 바라고 있는 南北統
一을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統一의 問題는 결론적으로 그 누구의 것
도 아닌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오늘날의 상황전개는 이미 各國이
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탈의존시대이며,어떤 國家도 도움을 줄 만한 가치가 없
는 國家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무보호시대가 되었다.모두가 自國民의 자국보
호원리에 따른 國家利益 우선주의로 나가면서 자국이익과 관계하여 國際協力을 모
색하고 있음을 보면 주체적 결단에 의한 국민적 통합과 국력우위를 정책전개의 우
선으로 삼은 建設的 民族主義의 方向인 것이다.우리도 民族意志를 통한 民主福祉
國家를 建設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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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은 그 운동형태에서 보면 농민군을 편성하여 전투․전쟁의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농민전쟁의 양상을 갖추고 있고,그 역사적
성격을 보면 중세적․봉건적 구체제(앙시앵 레짐)를 해체시키고 신체제를 수립하려
고 한 農民革命의 性格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甲午東學農民革命運動의 혁명운동적 성격은 적어도 제1차 농민혁명봉기 때부터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다.동학농민군의 제1차 농민혁명 때의 문서들은 동학농민군
자신이 농민혁명을 목표로 봉기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동학농민군이 1894년 음력
3월 20일 무장에서 4천 명의 병력으로 봉기한 뒤 진격하여 먼저 고부를 점령하고,
고부 백산에서 3월 25일 무렵 농민군을 약 7천 명으로 증강시킴과 동시에 농민군
의 강령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四大名義〉를 공포했는데,여기에는 분명하게 동
학농민군의 목표로서 혁명의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①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파괴하지 않는다.
② 충과 효를 모두 온전히 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
③ 일본 오랑케를 몰아내어 없애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
④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서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앤다.

위의 사대명의 가운데 제3항인 ‘일본 오랑케를 몰아내어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한
다’는 조항은 개항 뒤부터 당시까지 국내에 침투한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몰아
내려는 반침략․반제국주의 민족투쟁의 선언이었고,제4항인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서 권세가와 귀족을 없앤다’는 조항은 구체제(앙시앵 레짐)의 골간인 민비수
구정권과 양반 귀족을 모두 타도하겠다는 반봉건 농민혁명운동의 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특히 이 사대명의 제4항이야말로 제1차 農民革命에서 농민군의 혁명적 목
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학농민군이 백산에서 3월 27일 무렵 호남 일대와 전국에 발송하여 백성



들의 호응과 궐기를 촉구한 다음과 같은 격문은 그 내용에서 그들의 봉기가 나라
와 백성들을 위한 반제․반봉건 농민혁명을 지향한 것임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가 義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위가 단단 他에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가
운데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자 함이라.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버히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함이다.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
중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은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이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갑오 월 일
호남창의대장 재백산107)

이 격문을 분석해 보면 동학군 봉기의 본의는 백성들을 도탄 가운데 건지고 국
가를 튼튼하게 반석 위에다 두려고 하는 것임이 선언되고 있다.즉 民衆과 國家를
구제하기 위한 봉기임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그 방법은 먼저 ‘안으로는 탐
학한 관리의 머리를 버히고’라고 하여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는 본의의 실시를 먼저
탐학한 양반관료들의 머리를 베는 혁명운동을 단행함으로써 시작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려는 본의는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함이다’고 하여 강적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우선적 방안으
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이 격문은 봉기의 적대관계를 양반․부호 대 민중
임을 밝히어 그것이 반봉건(반양반)농민(민중)革命運動임을 밝히고 있다.108)
동학농민군은 1894년 음력 3월 20일 제1차 농민혁명에 봉기하여 음력 4월 27일

전주를 점령,입성할 때까지 고부․태인․정읍․흥덕․무장․고창․금구․원평․영
광․함평․무안․장흥․장성 등 무려 20여 개의 군,현을 점령하였다.
이때 동학농민군은 농민들을 취합하여 혁명군을 편성해서 무장 봉기하고,합법적

지방행정기관들을 부정하여 비합법적 방법으로 이를 공격 점령하여 점령지역에서
양반관료의 구체제 행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붕괴시켰으며,그 대신 동학농

107)吳知泳,『東學史』,1940,p.112.
108)東學農民軍은 ‘兩班․富豪 對 民衆’과 동시에 ‘方伯․守令 대 小吏’도 대치시키고 있는

데,여기서 ‘小吏’를 거론한 것은 혁명운동의 主體勢力으로서가 아니라 同調勢力으로
끌어들여 東學農民軍이 各官衙를 占領해 나갈 때 그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고 이해된다.이 檄文 직후에 발송된 吏胥들에게의 通文이 이를 반증해 준다.



민군의 관저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읍폐민박의 교정사업을 단행하였
다.109)이것은 혁명운동의 모든 조건을 갖춘 운동이어서,동학농민군이 양반관료의
구체제의 통치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하는 半封建 農民革命을 펼쳤음을
극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학농민군이 궁극적으로 서울로
쳐 들어가 진멸권귀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한 운동이었으므로,그들이 당시 봉건적
인 중앙의 민비수구체제에 철저하게 반대하고 혁명운동을 시작했었음을 여기서 잘
알 수 있다.
1894년 제1차 농민혁명은 반봉건적 성격과 반제․반침략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

었으나,반제적 성격보다는 반봉건적 성격을 선행시킨 동학농민들의 반봉건적 혁명
운동이라는 歷史的 性格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동학농민군은 청군과 일본군이 갑오동학혁명의 ‘진압’에 개입하여 조선에

침입하자 두 나라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관군과 1894년 음력 5월 8일(양력 6월
11일)전주화약을 맺고,형식상 자진 해산하는 외양을 갖추어 외국군 철수의 조건
을 만들어 주면서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민정통치를 실시하였
다.110)이때 집강소의 통치내용은 구체제(앙시앵 레짐)의 기본적 제도들을 해체시
키고 농민들이 원하는 신체제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가히 革命的인 것이었다.즉 동
학농민군의 집강소 통치가 농민혁명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학농민들은 집강소 통치기간에 무장을 강화하고 준비를 갖추었다가 ‘동학란’

진압을 구실로 조선에 침입한 일본군이 철수하기는커녕 도리어 조선 국토 위에서
청일전쟁을 도발하고,궁궐 침범을 자행하여 조선왕궁 시위대를 무장해제 시키며
마음대로 政權을 농단하고 내정간섭을 자행하자,전봉준의 지휘 아래 1894년 음력
9월 13일(양력 10월 11일)제2차 농민혁명운동으로 봉기하였다.재기포한 동학농민
군은 한반도에 침입한 일본군을 자기 조국 땅에서 실력으로 몰아내려고 무장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펼쳤으며,일본군 측에 굴복하여 일본군에 협조하는 중앙
개화정부에 대해서도 친일적 비주체성을 반대했고,일본고문․관군의 연합부대들에
대해서도 치열한 전투를 펼쳤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의 제2차 농민혁명운동은 반봉건적 성격과 반제․반침략적 성

109)愼鏞厦,「甲午農民戰爭의 第1次 農民戰爭」,『韓國學報』제47집,1985참조.
110)愼鏞厦,「甲午農民戰爭시기의 農民執綱所의 設置」,『韓國學報』제41집,1995참조.



격을 모두 갖고 있었으나,반봉건적 성격보다는 반제․반침략적 성격을 선행시킨
조선농민들의 반제․반침략 민족혁명운동이라는 歷史的 性格을 가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은 제1차 봉기․집강소 민정통치와 제2차 봉기

를 거치면서 그 혁명운동의 성격에 대한 강조점이 조건에 따라 약간 이동하기는
했지만,총체적으로 반봉건․반침략․반제․농민혁명운동의 역사적 성격을 가진 것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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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당시 조선왕조에서 농민계층의 미성숙을 이유로 들어 갑오동학농민혁명
운동을 농민혁명,농민혁명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최대로
평가해 보아야 그 성격 내용에서도 농민전쟁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낮게 평가하는 견해를 접하게 된다.이러한 견해의 배경에는 서유럽 역사의 영향을
크게 받아,봉건적 구체제를 타도하고 근대적 신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상․
공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계급뿐이고 농민계급은 그 계급적 미성숙과 고립성․분산
성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봉건적 구체제를 해체하고 근대적 신체제를 수립하는 혁
명운동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先入見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19세기 조선왕조사회의 신분․계급

구조의 특수성과 18세기 서유럽사회의 신분․계급구조의 특수성 사이에 있는 차이
를 놓친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111)
18세기 서유럽(프랑스 대혁명 이전)사회의 신분․계급구조의 위계는 단순화해서

말하면,기본적으로 귀족(士)․부르주아(商․工)․농민 및 노동자의 서열 구조였
다.112)즉 동양식으로 표현하면,士農工商의 구조로서,부르주아(상․공)는 귀족의

111)愼鏞厦,「프랑스혁명에 비추어 본 1894년 東學農民革命運動」,프랑스革命 200주년
紀念 國會學術會議 발표논문 :閔錫弘․미셀 보벨編,『프랑스혁명과 한국』(일월서
각,1991).

112)閔錫弘,①『西洋近代史硏究』(서울:일조각.1975).
②『프랑스 革命史論』,(서울:까치,1988).



바로 아래에서 사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크게 성숙하여 있었던 반면에,농
민계층은 대부분 농노적 상태에 있었으며 문맹과 무지가 지배하고 있었다.즉 서양
중세와 18세기 서양사회의 농민계층은 사회의 신분․계급구조의 위계 서열에서 최
하위에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나 매우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견주어 19세기 조선왕조의 신분․계급구조의 위계는 널리 아는 바와 같이

士農工商의 서열 구조로서,양반귀족의 바로 아래에 부르주아(상․공)계급이 아니
라 농민층이었고,농민층의 아래에 부르주아 계층에 해당하는 상․공계층이 있었
다.뿐만 아니라 상․공계층의 신량역천층(身良役賤層)으로 취급되어 농민층보다
더 사회적으로 천시되었으며,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계층 그 자체로서는 농민
증보다도 더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
19세기 조선왕조사회의 농민층은 경제적으로는 다수가 빈곤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대부분이 지위가 상승하는 양인신분이었으며,조선왕조 후기에 전국적으로 서당이
농촌사회 방방곡곡까지 급속히 보급되어 농민층의 교육수준이 크게 높아졌고,농촌
지식인이 널리 존재하게 되었으며,그에 비례하여 농민층의 정치적 의식수준과 비
판의식도 현저히 상승하게 되었다.따라서 19세기 말 조선왕조사회의 농민층은 중
세말기 서유럽사회의 농민층과는 확연히 달리 政治的,社會的으로 훨씬 더 성숙한
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양의 도식에 교조적으로 추종해서 처음으로 농민층은 혁명운동을 전

개할 수 없는 미성숙한 계층이고 오직 부르주아 계층만이 혁명운동을 할 수 있었
다고 보는 것은 한국근대사의 특수성을 간과한 견해라고 볼 수 있다.113)
오히려 한국근대사에서는 부르주아 계층에 해당하는 상공인층이 미성숙했으므로,

구체제(앙시앵 레짐)의 담당신분인 양반귀족증 그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상대적으
로 상공인 계층보다 성숙한 계층인 농민층이 혁명운동을 일으켜 붕괴시킨 것은 조
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또한 농민층은 고립되고 분산되어 있어서 혁명운동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견해도

교조주의적 편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농민층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다른 농민

113) 愼鏞厦,「甲午農民戰爭의 主體勢力과 社會身分」,『韓國史硏究』제50․51 합집,
1985.



들과 일상적으로 결합되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층보다 특히 고립되고 분
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1894년 동학농민혁명운동의 경우에는 동학
교단이라는 종교조직이 농민층에게 조직과 사상을 주어 농민층을 조직적으로 공고
히 단결시키고 동원했으므로,여기에는 농민층의 고립성과 분산성을 革命運動 불가
능의 요인으로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오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말인 1894년에 일어난 혁명운동으로서,

이것을 서양의 16세기 초 농민전쟁과 비교하거나 여기에서 유추하여 농민층의 본
래적 미성숙을 주장하고,따라서 농민층은 혁명운동의 주체세력이 될 수 없다고 보
는 것은 역사의 진전을 부정한 견해인 것이다.이러한 견해는 조선왕조사회와 서양
중세사회의 신분․계급구조의 차이를 간과한 견해일 뿐 아니라,또한 무엇보다도
16세기 초와 19세기 말의 약 380년에 걸친 역사의 진전을 간과한 見解인 것이다.
19세기 말인 1894년의 시점은 조선왕조사회에서도 봉건적 모순이 이미 무르익어

드러날 대로 모두 드러났고,농민층도 이를 충분히 타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으
며 조직과 사상도 동학에 의해 공급되어 농민충이 혁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역사의 해석을 교조적으로 도입하여 농민층은 혁명을 일으킬 수

없는 미성숙한 계층이므로,갑오동학농민전쟁은 농민혁명운동으로 해석할 수 없다
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미성숙한 견해인 것이다.역사 실체로서 농민이 실
제로 혁명운동을 일으켰다면 서양역사에 전례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농
민혁명운동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박은식은 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에 대하여 “즉 그것은 우리나라 평민의

혁명이다”114)고 하였다.오늘날의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갑오동학란’은 1894년 동학
농민혁명운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제제 333절절절 동동동학학학운운운동동동의의의 신신신체체체제제제적적적 성성성격격격

세계 각국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 가운데 하나는 중세적 구체제(앙시

114)朴殷植,『韓國獨立運動之血史』,『朴殷植全書』上卷,p.455.



앵 레짐)를 어떻게 해체시키고 근대적 신체제를 어떻게 수립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근대에서 중세적 구체제의 붕괴와 근대적 신체제의 수립과정을 보면,1894년

3월에 동학농민군들이 동학혁명을 일으켜서 구체제(앙시앵 레짐)의 골간들인 민비
수구파 정권,양반사회신분제도,봉건적 지주제도,봉건적 수취제도… 등 구체적 전
반을 혁명적으로 붕괴시키면서 집강소형의 신체제 수립을 추구해 나가자,약 3개월
뒤에 갑오경장 개화파가 이를 받아서 근대적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이 아래로부터 구체제를 혁명적으로 붕괴시켜주지 않았다

면 당시 개화파의 작은 실력으로는 구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으
므로,집권할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이다.115)또한 갑오경장 개화파가 집권한 뒤에도
동학혁명이 아래로부터 구체제를 혁명적으로 붕괴시키면서 집강소의 폐정개력을
과감하게 단행하지 않았다면,갑오경장 개화파의 법제적 개혁은 ‘종이 위의 개혁
(Paperreform)'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실제로 개화파 집권 뒤 갑오경장의 대개
혁은 동학농민혁명운동에서 농민들이 추진한 혁명적 대변혁을 개화파식으로 번역
하고 수정해서 단행한 것이 매우 많았다.116)
갑오경장 개화파가 추진한 大改革은 프랑스식 개념으로 표현하면 본질적으로 시

민적 근대개혁이었으나,개화파 자신들은 대부분 양반귀족 출신들이었다.117)이 양
반 귀족 출신의 개화파들은 동학혁명의 여파로 집권하게 되자 시민적 혁명을 추진
한 것이 아니라 시민적 개혁을 추진하였다.당시 개화파는 시민적 혁명을 추진할
실력도 없었고 지향도 없었으며,그들이 실제로 추구한 것은 처음부터 시민적 개혁
이었다.갑오경장 개화파는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민적 개혁을 매우
과감하게 단행하였다.그러나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전투에서 패전하여 동학농민혁명
이 붕괴된 이후에는 갑오경장 개화파는 시민적 개혁을 단행하는 데 그 속도를 현
저히 늦추고 더욱더 온건한 개혁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동학혁민군의 집강소가 설치되기 시작한 1894년 5월 8일 이후 동학농민

115)柳永益,『甲午更張硏究』,(서울:일조각,1990).
116)정진식,“甲午農民戰爭에 관한 社會史的 硏究”,(박사학위 논문),1992.
117)愼鏞厦,「184년 社會身分制의 廢地」,『奎章閣』제9집,1985,『韓國近代社會史』(서

울:一志社),pp.97～145.



군이 혁명적으로 양반신분제도를 폐지하고 노비문서를 불사르며 노비신분과 천민
신분의 신분해방을 단행하자,6월 23일에 집권한 개화파는 뒤이어 이를 흡수해서
6월 28일부터 군국기무처에서 사회신분제 폐지를 법제화하여 단행하는 과감한 법
령을 위로부터 제정공포해서 수천 년 묵어온 우리나라의 사회신분제도를 마침내
폐지하기에 이르렀다.118)그러나 1894년 12월 우금치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패전한
이후 전국 도처에서 양반유생들이 반혁명군을 편성하여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을
색출하고 탄압하면서 사회신분제의 부활을 추구하자,갑오경장 개화파는 한편으로
이를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신분제 폐지의 후속조치를 크게 완화하여 속
도를 늦추었다.119)동학농민군을 마지막 단계에 궤멸시키는 데 큰 공훈을 세운 양
반 신분층의 사회신분제 유지를 위한 봉건적 반동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사회신분
제 폐지를 추구하는 개화파 세력이 집권하여 위에서 버티면서 이를 눌러 해체시켰
기 때문이었다.그러나 동학농민군 패배 뒤에는 사회신분 폐지의 속도가 크게 느려
진 것이 엄연한 事實이었다.120)
즉 동학농민혁명운동에 의하여 사회신분제도가 혁명적으로 철폐되어 나가자.뒤

를 이어 집권한 개화파가 사회신분제 폐지의 법제화를 단행하여 개혁을 실시함으
로써,아래로부터 동학농민들의 혁명과 위로부터 개화파의 개혁이 결합하여 우리가
한국근대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역사적 변혁으로서 사회신분제 폐지가 실현
된 것이었다.그리고 이 동학농민들의 혁명과 개화파의 개혁 결합은 친화력에 바탕
을 둔 결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目標의 동일성에 입각한 구조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갑오개혁의 다른 부분 개혁들도 사회신분 폐지의 경우와 대동소이한 것이 대부

분이었다.당시 국내에서 서구식 근대체제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근대적 사회정치
기구에 의한 정밀한 신체제의 개혁사상을 갖고 있던 세력은 소수이지만 개화파였
기 때문에 그들은 동학농민들의 혁명운동으로 말미암아 중세적 구체제가 붕괴되고
호남 일대에서 농민들의 집강소형 신체제가 추구되자.이를 수용하여 개화파식으로

118)『更張議定存案』제1책,開國503년 음력 6월 28일조 및 7월 초 2일조.『高宗實
錄』,高宗 31년 甲午 6월 28일조 및 7월 초 2일자.

119)『高宗實錄』,高宗 32년 乙未 3월 10일조 및 『官報』.開局 504년 3월 10일조.

120)『秦議』제5책,開國 504년 3월 29일조.



번역하고 자신들의 신체제 구상을 융합하여 근대사회로 이행을 추진한 것이었다.
우리가 事件史의 시각에서 보면 1894년의 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은 실패한 별개

의 사건으로 보일 수 있다.그러나 사회사학에서 강조하는 구조사․구조변동사․장
기사․심층사․거시사․전체사의 방법과 시각에서 보면,19세기 한국역사에서 구체
제(앙시앵 레짐)는,1894년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말미암아 붕괴되고,이것이 닦아
놓은 길 위에서 근대적 신체제의 수립은 개화파의 갑오개혁이라는 시민적 근대개
혁에 의하여 추진됨으로써 동학농민혁명과 개화파의 시민적 개혁의 결합에 의해
19세기 말 한국의 근대사회체제가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때의 동학농
민들의 혁명운동과 개화파의 시민적 결합은 親和力에 바탕을 둔 결합이 아니라 구
조 결합의 內容을 가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제제 444절절절 동동동학학학운운운동동동의의의 역역역사사사적적적 의의의의의의

지금까지 살펴본 동학농민혁명운동은 비록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한국근대사에서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운동․농민운동이었다.특히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그의 큰 歷史的 意義로서 주목된다.
첫째,동학농민혁명운동은 우리나라 농민들의 대표적인 반중세․반봉건운동이었

고,반침략․반제국주의 애국운동이었다.제1차 동학농민혁명운동은 반봉건․반제
국주의 애국운동이었다.제1차 동학농민혁명운동은 반봉건․반침략의 성격이 복합
된 농민으로서 반침략보다는 반봉건적 성격이 더욱 강한 농민혁명운동이었다.동학
과 농민층이 결합하고,농민층 가운데서 양인신분과 천민신분의 소작농․빈논충이
핵심적 주체세력이 된 동학농민군은 조선왕조의 전근대체제를 반대하여 농민혁명
운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에 견주어 제2차 동학농민혁명운동은 반봉건적 성격보다는 일본침략군을 자기

의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침략적․반제국주의적 성격이 전면에 부각된 민
족혁명운동이었다.제2차 동학농민혁명운동에서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은 무려 30만
명이 목숨을 잃는 희생을 당하면서도 일본침략군과 일본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
고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민족혁명의 애국운동을 헌신



적으로 전개하여 나라와 겨레를 지키는 일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愛國精神을 크게
드높였다.
둘째,동학농민혁명운동은 당시의 양반신분제도와 당시까지 수천 년 묵어온 사회

신분제도를 폐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한국역사에서 1894년의 사회신분제
폐지는 양인․천민의 하위 신분층 농민들이 동학농민혁명에 의하여 먼저 아래로부
터 革命的으로 사회신분제를 폐지해 나가자 그 뒤에 갑오경장 개화파들이 이를 받
아서 법적으로 사회신분제를 폐지한 것이었다.
셋째,동학농민혁명운동은 당시까지 수천 년 지속되면서 나라의 자주 근대화를

완강하게 저지하던 구체제(앙시앵 레짐)를 근본적으로 붕괴시켰다.당시 한국 민족
국가의 자주독립과 근대사회로 이행을 위해서도 민비정권을 정치권력의 핵심으로
하는 구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선결의 대과제로 전제되어 있었는데,한국사회의
近代化 科程에서도 이 대과제를 시민세력이나 개화파가 수행하지 못하고 동학농민
세력이 동학농민혁명운동을 통하여 수행함으로써 근대사회로 이행의 길을 넓게 열
어 준 것이었다.즉,동학농민혁명운동은 한국사회를 근대화하는 데 절반의 과제인
구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었으며,이 면에서 동학농민혁명운동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成功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동학농민혁명운동은 집강소의 농민정치를 실시하여 한국역사에서 처음으로

농민이 권력을 장악하고 농민에 의해 농민을 위한 농민의 농민민주주의적 근대개
혁의 지방통치를 실시하였다.이것은 동학농민들이 구체제를 붕괴시킴과 동시에 그
들이 원하는 신체제와 근대화의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서,만일 일본군의 간섭이 없
어서 동학농민군이 패전하지 않고 서울에 입성했었다면 전국에 걸쳐 집강소형의
근대적 신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 모형이 정립된 것이었다.
다섯째,동학농민혁명운동은 개화파 정부가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데 아래로부터

의 추동력이 되어 대개혁을 단행하도록 하는 근원적 힘이 되어 주었다.당시 개화
파의 실력으로는 동학농민혁명운동이 없었더라면 집권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개
화파 집권 뒤의 갑오경장의 대개혁은 동학농민들의 개혁요구를 개화파식으로 번역
하고 수정하여 단행한 것이 매우 많았다.즉 19세기 한국역사에서 전근대사회로부
터 근대사회로 이행은 구조적으로 동학농민혁명운동과 개화파의 시민적 개혁의 결
합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었다.동학농민혁명운동은 동학농민들 자신이 집권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집권한 개화파 정부로 하여금 갑오경장의 대개혁을 단행하도록
결정적인 사회적 압력을 주입했다는 면에서도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갑
오경장의 여러 가지 개혁들은 동학농민혁명운동의 개혁요구 조항들과 분리해서는
정확히 이해되기 어려운 것임을 여기서 주목할 必要가 있다.
여섯째,동학농민혁명운동은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에 걸쳐 광범위한 국민들의 정

치적 사회적 각성을 크게 촉진하였다.동학농민혁명운동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민족적․사회적․신분적․경제적․문화적 문제 제기들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충격
을 주었으며,이 동학농민혁명운동의 큰 충격을 받고 19세기 말 한국 국민들의 政
治意識과 社會意識이 크게 계발되고 고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동학농민혁명운동은 그 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반일 역량을 크

게 제고시켰으며,항일 의병운동의 저변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었다.동학농민혁
명운동에 참가했던 많은 동학농민군 병사들은 그 뒤 의병부대들의 병사가 되어 기
회 있을 때마다 항일무장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였다.많은 관찬 문헌들에서 의병
의 병사들은 ‘동비여당’이 많다고 기록한 것은 이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즉,동학농민혁명운동은 한국근대사에서 수천 년 묵어온 낡은 전근대적 구체제를

붕괴시키고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길을 넓게 열어 주었으며,이 열린 길 위에서 개
화파들이 구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동학농민들의 개혁요구 조항들을 개화파식
으로 번역하고 수정해서 근대국가와 근대사회 수립의 大改革을 單行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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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硏究는 東學의 民族主義的 思想을 分析하여 이를 현대의 韓國的 民族主義에
끼친 영향이나 사상을 硏究,考察해 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그러므로 東學思想
과 그 運動은 그 基本性格에 있어서 단순히 포교를 위한 하나의 宗敎的 信仰運動
이나 또는 社會改革을 위한 일시적인 革命運動의 하나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그것은 民主主義的 要素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소외되고 무
지한 民衆의 自我에 대한 자각과 각성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즉 한국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이 연구는 東學思想 속에 내재된 民
主主義的 思想的 側面에서 접근하기 위한 동학의 基本思想을 알아보고,이러한 기
본사상에 담겨진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 있는 人間尊重,人間平等,女性尊重,兒童尊
重 등의 思想을 재조명해 보며,이러한 民主思想의 활동과 그리고 韓國的 民族主義
의 思想的 意味를 分析․考察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먼저,동학의 기본사상을 요약하면 侍天主와 人乃天의 사상에서 한올님을 모신다

즉 하나님과 자신이 합일하는 신비스런 경지라고 믿어 한올님을 모시는 길은 바로
나의 성실한 마음을 지키는 것.다시 말해 나의 성실한 마음이 곧한올님의 마음天
心卽人心이므로 이를 삼가 지켜 공경하고 믿는 것이 侍天主의 길이라고 하였다.또
한 人乃天 사상은「사람이 곧 한올님」이라는 말이며 이는 天人合一,神人一體의
진리를 차원 높여 창조적으로 전개한 것으로,재래의 神本位․神中心 사상에서 사
람본위․사람중심으로의 사상적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람이 한올님을 모
신 主體라는 생각에서 모든 가치의 중심에 인간을 위치시키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歷史創造의 主役이 바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 본위의
人間主體思想이다.따라서 인간을 신격화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
고,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간중심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적 기본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億兆蒼生을 위한 국가,地上神仙이 모여 사는 地上天國 등을
만들기 위해 사회의 질병 요소인 불안,모순,갈등 등으로부터 인간을 구제하여 보
다 나은 현실사회를 이룩하려는 개벽사상과 농민과 천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
는 힘이요 주인임을 과시하고 민족운동의 主體勢力이 자신임을 자각케 하여 輔國
安民으로 외세의 침입에 대응하고,안민을 내세워 도탄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



원하여 廣濟蒼生을 하려 했던 것이 백성을 위한,國家를 위한 民主主義的 要素라
아니할 수 없다.이러한 지상천국을 이루는데는 올바른 태도,올바른 사회 규범과
도덕성 즉 세상사람 모두가 守心正氣를 통해 본래의 성실한 마음을 보존하며 동시
에 참된 자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誠․敬․信의 道成德立으로 군자가 되어야 한
다.
한편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과 개인의 自由와 平等에 대한 이념

의 토대 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근본적으로는 각 개인이 어떠한 人格과 價値觀을
가지고 생활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민주주의의 변천과 향상은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인식하는 정도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으로 이는 개개인의 民主的 成
長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민주주의 이념이 인격과 생활 속에서 내면화한 인
간으로 자라도록 돕는 일이 곧 민주교육이고 이것은 민주화의 첩경이 된다.
이러한 동학의 기본사상에 내재된 민주주의적 사상을 고찰해 보면 水雲의 侍天

主에 내포된 天心卽人心이 海月에 와서는 事人如天으로 인식되고 義菴은 이를 人
乃天으로 표현하였다.즉 사람이 하늘이라는 사상이다.이것은 인간을 한올님과 동
격으로 설정함으로서 인류 최고의 휴머니즘인 동시에 人間本位로 인간을 認識하여
尊重하자는 思想이다.
이러한 사상은 인간이 평등과 존엄,주체성과 자유를 갈구하는 모든 인간의 기본

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반계급적 원리가 내포된 가장 근대화된 민주주
의 원리가 함축된 인간의 선언이다.또한 吾心卽汝心은 철저한 인간평등주의를 주
장하고 있다.여기서 평등은 神 앞의 평등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그것과는 다르며
또 법 앞의 평등을 뜻하는 법률적 평등과도 차원을 달리하여 한올님을 누구나 모
시고 있다는 侍天主 입장에서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이다.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다.그러나 오늘날 평등의 이
념이 실천되는 사회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상황에 따라 적용이
평등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그래서 평등이념의 가치인식화가 중요한 일인데,價
値 認識化 되어 정착될려면 교육이나 교화를 통한 내면화가 매우 중요하다.여기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동학의 인간평등 민주주의적 사상이라고 하겠다.뿐만 아니라
三從之道와 七去之惡의 굴레에서 천대를 받았던 여성을 해방하고 인간화시키고 존
중하여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개와 그 역할을 제시하고 여성 스스로에게 자유



와 幸福의 추구를 전제로 여성 스스로의 여성의식을 각성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으며 태아로부터 유아 아동을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한올님을 대하듯 소중하
게 대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사상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으며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과 사랑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학은 초창기에 철저한 조직을 통해 布德天下,廣濟蒼生을 위해 많은 활동

을 하였다.그것은 전봉준에 의한 12개의 폐정 개혁안을 주장하며 근대적 국가를
형성하려는 민족사의 시발인 갑오동학혁명,정부 개혁과 국정 쇄신을 부르짖는 대
혁신 운동인 갑진개혁운동,독립운동으로서 보국안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주도적
으로 수행한 3․1운동,그리고 신문화운동 등,이러한 운동들은 백성을 자각케하여
백성을 위한 사회,백성을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동학의 民主主義 사상은 현재 우리나라 建國理念에서 나타내는

「弘益人間」과의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그리고 同歸一體의 이상사회 실현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동학사상의 현대적 의미는 첫째로 삶의 주체로서 인간의 價値觀과
確信에 民主化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바탕 위에서만이 그 성
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둘째로 동학은 侍天主․事人如天․人乃天의 사
상을 통하여 모든 차별을 부정하고 수심정기를 통해 누구나 한올님이 될 수 있다
는 만민평등사상을 강조하면서,여성과 아동의 존중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성관과
아동의 인격체로서의 대접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상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는 방
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셋째로 동학은 삶의 경험이 바로 삶의 주체인
백성들 편에서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社會性의 重要性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된 민주주의적 사상에서 특히 人乃天 사상은 人道主義,平等主義,

平和主義와 같은 사상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世界化에 발맞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현실에서 볼 때,우리의 민주주의에 주체적이고 인도적인 동학의 民族的 思想을 활
용할 필요와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본 연구 내용 중에서 강조된 韓國 民族主義的 思想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

로운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인간성의 사고의 질을 높이고,한국적 민족주의 思想과
현대의 汎世界的 民主主義의 수립을 위한 思考의 틀을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參參參考考考文文文獻獻獻

111...單單單行行行本本本

姜舞鶴.「홍익인간론」.(명문당,1983).
國語國文學會.「국어새사전」.(學硏社,1973).
金永斗.「韓國政治思想史 東西政治思想史」.(韓國政治思想硏究員 再發行.1987).
김우중,金容沃 나눔.「대화」.(통나무.1991).
金知見 編.「元曉聖師의 哲學世界」.(大韓傳統佛敎硏究員.1989).
金哲 編著.「東學精義」.(東宣史.1989).
김하태.「東西哲學의 만남」.(종로서적.1985).
盧泰久.「韓國民族主義의 政治理念」.(새밭출판사.1981).
______.「現代政治學의 理解」.(京畿大學術振興院,1991).
朴忠錫.「韓國政治思想史」.(三英社,1982).
배동문 엮음.「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한올.1985).
普照思想硏究院刊.「普照思想」第1輯.(普照思想硏究院.1987).
________________.「普照思想」第2輯.(普照思想硏究院.1988).
________________.「普照思想」第3學術會議 資料集.1989,11).
________________.「普照全集」.(普照思想硏究院,1989,11).
社會科學出版社.「哲學辭典」.(平壤,1970).
______________.「政治辭典」.(平壤.1973).
宋建鎬.「韓國民族主義의 探究」.(창작과 비평사.1975).
______.「金九」.(한길사.1980).
宋錫九.「栗谷의 哲學思想」.(中央日報社.1984).
______.「韓國의 儒彿思想」.(사사연.1985).
宋鎬洙.「한민족의 뿌리사상」.(가나출판사.1984).
申福龍.「東學思想과 韓國民族主義」.(平民社.1978).
愼鏞廈.「東學農民革命運動의 社會史」.(知識産業社.2005)
吳益濟 編著.「天道敎 要義」.(天道敎中央摠部出版部.1986).
吳知泳.「東學史」.(영창서관발행.1940.아세아문화사.영인본발행.1973).



用潭淵源.「東學,天道敎略史」.(보성사.1990).
유병덕 「東學․天道敎」.(敎文社.1993)
李敦化.「天道敎創建史」.(天道敎中央摠部發行.1933.景仁文化史.영인본발행 1973).
이준호.「栗谷의 思想」.(현암사.1973).
李炫熙 엮음.「東學思想과 東學革命」.(창아출판사.1984).
林中山 엮음.「南北統一의 길은 있다」.(개벽사,1988).
林孝善.「삶의 政治思想」.(한길사.1984).
趙芝薰.「韓國文化史 序說」.(탐구당.1978).
陳德奎 編.「韓國의 民族主義」.(現代思想史.1976).
車基壁.「韓國의 民族主義의 理念과 實態」.(까치.1978).
______.「民族主義原論」.(한길사.1990).
天道敎中央摠部出版部.「統一理念과 歷史意識」.論叢 第2集,1988.
統一促進汎國民協議會.「꺼지지 않는 동방의 빛」.(백양출판사.1989).
韓昇助.「韓國의 政治思想」.(一念,1989).
현상윤.「조선사상사」.(민족문화사 영인본.1986).
______.「現代政治學의 理解」.(京畿大學術振興院.1991).
宋建鎬.「韓國民族主義의 探究」.(창작과 비평사.1975).
______.「金九」.(안길사.1980).
宋南憲.「韓國現代政治史」.(서울:成文閣.1980).
申福龍.「東學思想과 韓國民族主義」.(平民社.1978).
愼鏞廈.「東學農民革命運動의 社會史」.(지식산업사.1995).
吳益濟 編著.「天道敎 要義」.(天道敎中央總部出版部.1986).
吳知泳.「東學史」.(영창서관발행.1940.아세아문화사.영인본발행.1973).
龍潭淵源.「東學,天道敎略史」.(보성사.1990).
車基壁.「韓國民族主義의 理念과 實態」.(까치.1978).
天道敎中央摠部.「天道敎經典」.「東京大典」.「龍潭遺詞」.「海月神師法說」.「義庵

聖師法說」.(서울:天道敎中央摠部1980).
統一促進汎國民協議會.「꺼지지 않는 동방의 빛」.(백양출판사.1989).
韓昇助.「韓國의 政治思想」.(一念.1989).



韓沰劤.「東學亂 基因에 關한 硏究」.(韓國文化硏究所.1971).
______.「東學思想의 胚胎」.(한국사.1972).
홍장화.「天道敎敎理와 思想」.(天道敎中央摠部.1990).



222...論論論文文文

金東成.“韓國知識人과 大學生의 民族主義意識構造”.「韓國政治學會報」第23輯1號(韓
國政治學會刊.1989)

金永斗.“韓國政治思想史”.「韓國文化史大系」Ⅱ(高大出版部.1972).
金容沃.“새야 새야 向我에 숨은 뜻은”.(「신동아」.90년 6월호).
金昌順.“共産主義에 있어서의 民族이란 무엇인가?”.「社會科學硏究」(京畿大 社會科

學硏究所 第2輯.1983).
盧泰久.“民族問題에 關한 思想的 考察”.「京畿大學論文集」第11輯.(京畿大.1982).
______.“「東西政治思想史」書評”.(高大新聞.1985.6.3日子).
______.“東洋思想의 硏究”「行政論叢」第9輯.(京畿大行政學會.1987).
______.“새 統一關의 摸索을 위하여”.「統一問題論文集」第7輯.(圓光大統一問題硏

究所刊,1988).
______.“東學의 政治思想”.「京畿大學論叢」第5輯.(京畿大行政學會.1991)
______.�韓國民族主義의 政治理念에 關한 硏究�.碩士學位論文.(京畿大學敎 行政大

學院.1992).
______.“民衆的 民族主義論의 理解”.「民族知性」(通卷23號.1988年 1月號).
朴鳳圭.“民族主義에 관한 基本的 硏究”.碩士學位論文.(慶北大敎育大學院.1985).
李康一.“東學의 人本主義 敎育思想 硏究”.碩士學位論文 (韓國敎員大.1992).
李永鍾.“東學 敎育思想에 관한 硏究”.碩士學位論文.(關東大.1993).
李宗勳.“民族主義와 脫冷戰의 이데올로기”.碩士學位論文.(成均館大.1988).
임지현.“單一國家體制內의 少數民族문제가 主要爭點으로”.「統一韓國」.(平和問題硏究

所.1991)
정영훈.“韓國固有思想과 現代民主主義”.「民族知性」通卷5號.1986년 7月號.
鄭淇春.�東學의 民族主義的 敎育思想 硏究�.碩士學位論文.(慶尙大敎育大學院.2003)
車基壁.“民族主義와 共産主義”.「사회과학」제26집.(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1986).
孫仁銖.�東學의 敎育思想�,�韓國敎育思想史Ⅳ�.(서울:文音社.1989).
張乙炳.�韓國政治論�.(서울:汎友社.1977).
天道敎史編纂委員會 편�天道敎百年略史 上卷�.(서울:天道敎中央摠部 1973).



홍장화.�天道敎敎理와 思想�.(서울:天道敎中央摠部.1990)
鄭美羅.“東學에 나타난 敎育思想에 관한 연구”.碩士學位論文.圓光大.1992)


	제 1 장 머리글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과 내용

	제 2 장 동학의 역사적 배경 및 전개
	제 1 절 동학성립의 배경
	1. 대내·외적인 요인
	2. 정치·경제적 요인
	3. 사회·제도적 요인
	4. 사상적 요인

	제 2 절 동학의 발생과 발전
	1. 발생배경
	2. 동학의 창도
	3. 동학의 전파
	4. 동학사상의 구성적 요소와 동학교단 조직
	5. 동학과 동학운동


	제 3 장 동학의 사상
	제 1 절 侍天主·人乃天 사상
	1. 인간 존중
	2. 인간 평등
	3. 여성 존중
	4. 아동 존중

	제 2 절 開闢·輔國安民 사상
	제 3 절 誠·敬·信 사상

	제 4 장 동학사상과 민족주의
	제 1 절 동학의 정치사상
	1. 민주주의
	2. 사회주의

	제 2 절 동학과 민족주의의 정치이념
	1. 동학의 민족주의적 성격
	2. 동학의 민족주의적 실천

	제 3 절 한국민족주의의 현실과 과제·전망
	1. 한국민족주의의 현실
	2.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3. 한국민족주의의 전망


	제 5 장 동학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제 1 절 동학운동의 혁명운동적 성격
	제 2 절 동학운동의 근대적 성격
	제 3 절 동학운동의 신체제적 성격
	제 4 절 동학운동의 역사적 의의

	제 6 장 맺는글
	※ 참고문헌

